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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son, aspect and meaning of women's 

wearing of men's cloth, that is, camouflage, in women hero novels which 

were in vogue in late Joseon Period. Appearance and prevalence of women 

hero novels at the time when existing sense of value collided with a new 

sense of value have significant meaning beyond appearance of female 

heroes. Their wearing men's cloth is a behavior to hide their status and a 

means to achieve their desires. Therefore, the camouflage is related to a 

superficial reason to hide their status and an inherent reason as a means to 

live with firm will as women. The camouflage aspects include hiding status, 

maintaining the camouflage and returning to existing status. To examine the 

aspects of camouflage in women hero novels, this study identifies their epic 

structures. By keeping in mind that camouflage, return, and marriage that 

were not generally shown in usual hero novels appear only in women hero 

novels, this study selects representative 13 novels.

  It separates the novels according to whether the reasons of camouflage 

rely on themselves or others to decide epic paragraphs. In case that 

camouflage is caused by others, ordeals due to problems in marriage 

appear, that is, the heroes are married with persons with same sex after 

they have help from finances or saviors. The reasons of camouflage include 



compelling marriage, personal danger, revenge, gaining fame, and intention 

of parents. They can be confirmed through individual novels such as <Lee 

Dae-Bong Jeon>, <YukMi Dang Ki>, <JungSu-Jung Jeon>, <EumyangokjIhwa 

n> and <HongGye-Wol Jeon>. 

  However, as there is no such paragraph in case a camouflage is done by 

one's own will, it is not typical, and in conclusion, it provides heroic 

aspects and independency for female heroes. The camouflage by women's 

own will is done by women's will of self-realization and longing for men's 

sense of value, which are shown in <Banghanlimjeon> and <Okjuhoyeon>.

However, the process to return to existing status after active activity, to 

return to women, is separated into voluntary return and compelling return 

according to whether the return is voluntary or compelling. Voluntary return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whether the reason of the return is voluntary 

or compelling. Though the camouflage is done by others' intention, if their 

ability is recognized through the camouflage and the heroes intend to 

control their life voluntarily, voluntary return does not occur. It is 

confirmed through <YukMiDang Ki>, <JungSu-Jung Jeon> and <Hong 

Gye-Wol Jeon> which deal with compelling return in spite of the camouflag

done by others' intention. In <Banghanlimjeon> and <Okjuhoyeon>, voluntary 

camouflage and compelling return appear. 

  Through diversified types of camouflage and return process, we can 

understand the return process and meaning of the women hero novels. 

Appearance of women heros at the time when personal status collapsed and 

market economy activates means women are awakened. That is, it 

presented a question on patriarchical suppression, revealed worries and 

ordeals of women, and prepared a foundation of discussion on equality of 

both sexes at the time when functions of both sexes were definitely 

separated. Women heroes had to have men's appearance to achieve their 

individual desire of self-realization, which is shown as a form of 



camouflage. It means that women pursued equal opportunities, focusing on 

their own problem. In this aspect, the camouflage in the women's hero 

novels has a significant meaning and we need further and intensive 

research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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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조선 후기 임․병 양란을 거치면서 등장한 영웅소설은 당대의 시대상 반영과 민중

의식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문학이 단지 시대적 배경만이 아닌 사상적 배경과 개

인과 사회의 갈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등장과 성행이 갖는 의미가 무

한대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개념 정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영웅소설은 군담소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를 한 개인

의 영웅적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나 그 배경에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 후자를 전쟁을 배경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전개가 이루어지나 집단적 가

치를 실현하는 주인공 즉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로 설정했을 때 두 소설군의 

구분은 뚜렷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이유로 영웅소설의 일반적 일대기 구조에 시대

적 배경이나 국가적 위기 봉착 혹은 활약상의 무대가 전쟁인 경우 이를 영웅군담

소설이라 명명해야 옳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17․ 18세기에 많이 등장하

기 시작한 비교적 짧은 분량의 작품으로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공유하면서, 영웅

인 주인공이 무력으로 대표되는 능력으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서사 원리를 공

유하는 일군의 작품을 영웅소설이라 칭하도록 하겠다.1) 

  그렇다면 여성영웅소설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 기준

점을 여성영웅의 존재여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서사 구조를 이끌어가는 주체 즉 

일대기 구조 속의 영웅이 여성인가에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후자를 기

준으로 할 경우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소설이

라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여성영웅소설의 범위를 극히 한정하

는 것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범위를 소설 속 

여성의 활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성이 등장하는 영웅소설을 여성의 역할 변화

1) 이상택 외,『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p.179.

2) 박상란,『여성과 고소설, 그리고 문학사』, 한국학술정보, 2005,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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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3)

1) 남성 주인공이 투쟁의 주체로 활약하는 반면, 여성 주인공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유형

2) 남성 주인공이 투쟁의 주체로 활약하지만, 여성 주인공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유

형

3) 여성 주인공이 투쟁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남성 주인공과 동등하게 활약하거나, 남성 

주인공을 압도하는 유형

  이처럼 유형을 나누어 본다면 1)의 경우 여성 주인공이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 또한 본격 여성영웅소설 

즉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3)의 범위에 한정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이 남성 주인공의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

조에 여성주인공의 일대기가 삽입되어 나타는 경우가 많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여

성 주인공이 때로는 서사의 중심이 되는 남성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이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와 3)의 범위를 여성영웅소설로 보도록 

하겠다.

  여성영웅소설의 등장과 성행은 단순히 주인공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행되었다

는 것 이상의 의미와 의의를 가진다.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에 여성영웅소설은 여성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과 이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이 남성처럼 사회적 국가

적인 일에 참여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상적인 상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

는 일이다.4) 그리고 분명히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은 자신의 영웅성을 

인정받은 후 사회가 요구하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인다.5) 그러나 그렇다

고 해도 여성영웅소설 속에 드러난 수많은 근대적 기호들 즉 여성의 사회 진출과 

3) 분류의 기준은 정병헌․이유경 엮음,『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을 참조하였다.

4) 안기수,『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4, p.362.

5) 김미란은 이러한 영웅소설이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해 가진 열등의식이 어디서 기인되고 아울러 근본적

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등의 냉혹하고 진지한 해부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고, 단지 치기어린 심리적 

복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김미란,『고대소설과 변신』, 정음문화사, 1984, pp.157~179.)



- 3 -

양성평등사상, 여성의식의 신장과 성 역할의 경계 파괴를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6) 여성영웅소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남성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은 주인공이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기 때문

에 서사구조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적인 남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점 몇 가지가 여성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남복개착’ 즉 위장의 단계에 주목하였다. 여성영웅소설에서의 남복개

착은 단순히 남성의 옷을 입는다는 남장의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는 자신

의 본모습 즉 신분을 감추는 행위이며 또한 여성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

한 방편인 것이다. 감춤의 동기에는 여주인공의 숨은 의도가 있고 이 의도가 무엇

이냐에 따라 감춤의 기능이 달리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남장이라는 장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7) 여성영웅소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위장은 그 원인과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작품에서 특색 있게 드러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

로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장을 제시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한다.

    2. 2. 2. 2. 연구사 연구사 연구사 연구사 검토검토검토검토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별 작품에 

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유형 분류에 따른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

한 연구사는 배제하고 유형 분류에 따른 연구사만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

다.

  여성영웅소설의 유형 분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갖는다. 

6) 여성의식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은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중도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병헌은 

여성영웅소설이 여성영웅을 통해 조선 후기 여성들의 자아실현의 집단적인 꿈이 드러나있다고 하여 여

성영웅소설을 조선 후기 여성의식의 진전과 관련지었다. (정병헌․이유경,「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

사, 2000.) 박상란은 여성영웅소설이 여성주인공의 사회 진출을 통해 근대적 여성관의 확림에 기여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성주인공의 자아실현 방식이 남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진정한 여성성

의 계발을 저해하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박상란,「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이인경은 여성영웅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여성성은 소멸

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은 남성성을 찬양하고 남성중심적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비판하

였다. (이인경,「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Ⅳ, 중앙문화

사, 1995.)

7) 이선경,「여성영웅소설연구-제 특성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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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의 우열관계

2) 여성의 사회활동

3) 여성의 의식구조

4) 서사구조

  3)의 여성의 의식구조상의 분류는 다시 여성의 영웅화 욕구와 여성의식의 신장

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4)의 서사구조상의 분류는 일대기 중심의 연구와 입신양명, 

혼사장애, 남녀이합, 남복개착, 신분탄로 등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에서 두드러지

는 특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먼저 1)남․녀의 우열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현경8)은 여

성영웅소설의 발생을 중국의 군담소설인 ‘설인귀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남녀

의 직분과 우열 관계를 기준으로 여성영웅소설을 여성이 대원수가 되어 남성을 부

원수로 부리는 유형, 남녀가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장수 노릇을 하는 유형, 

여성이 남성 밑에서 부장 노릇을 하며 그를 보필하는 유형, 여성이 남성과 함께 출

전하지 않고 배후에서 도술로써 남성을 도와주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명기9)는 

성현경의 업적을 이어받았으나 과거 급제 순서와 출정 시 직위를 기준으로 남성만

이 과거에 급제하고 또 남성만이 출정, 입공하는 유형, 남녀가 동시 또는 선후로 

급제하여 대체로 출정시의 여성의 직위가 우위에 나타나는 유형, 여성만 과거에 급

제하고 남성은 출장입상의 양상을 띠는 유형, 과거급제와 출정시의 직위가 모두 여

성이 선행, 우위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2)여성의 사회활동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살펴보겠다. 양인실10)은 여성

의 사회 활동 측면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배후에서 도움을 주는 유형, 여성이 

남복으로 개착하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워 남성보다 더 큰 공을 세우는 유형, 여

성이 남성보다 우위의 역할을 함으로서 남녀의 기능과 권위, 역량이 뒤바뀐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여세주11)는 여성의 가정 외적인 사회 참여를 기준으로 남복을 입

8) 성현경,「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호, 국어국문학회, 1973.

9) 정명기,「여호걸계 소설의 형성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0) 양인실,「한국 고대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논문집 11집, 건국대학교부설교육연구소, 1980.

11) 여세주,「여장군 등장의 고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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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자처럼 행세하며 간접 참여하는 유형(은폐된 간접참여형), 여성의 모습 그대

로 간접 참여하는 유형(노출된 간접참여형), 남복을 입고 남자처럼 행세하며 직접 

참여하는 유형(은폐된 직접참여형), 여성의 모습 그대로 직접 참여하는 유형(노출

된 직접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3)여성의 의식구조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살펴보겠다. 전용문12)은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에서 나타나는 영웅화의 욕구를 기준으로 음조영웅형, 일시남

복 영웅형, 남장 영웅형, 남성 지배 영웅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은경13)은 여성의식

이 변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여성의식이 미약하여 여성의 행동과 활약이 가정 내

에 국한되는 유형, 여성의식이 발달하여 여성의 행동이 남성과 대등해지고 여성의 

영웅적 활동이 가정 외에서 진행되는 유형, 여성의식이 심화․확대 되어 여성이 기

존 질서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은희14)는 여성의식의 성장

과정을 기준으로 현실 타협형, 현실 도전형, 현실 초월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사구조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살펴보겠다. 민찬15)은 남녀이합방식

에 따라  여성주도에 의해 남녀 결연이 추진되는 이대봉전 계열과 여성우위에 의

해 남녀 대립이 주가 되는 홍계월전 계열로 크게 나눈 다음 이를 세분화했다. 이대

봉전 계열은 가문 중심의 남녀 결합이 중심이 되는 유형, 애정 중심의 남녀 결합이 

중심이 되는 유형, 가정으로의 복귀를 통한 남녀 결합이 중심이 되는 유형으로, 홍

계월전 계열은 관념 세계에서 남녀 대립이 중심이 되는 유형, 현실세계에서의 남녀 

대립이 중심이 되는 유형, 여성의 세계만을 다뤄 남녀 대립이 배제되는 유형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임병희16)는 입신양명과 혼사장애의 결합 방식을 기준으로 혼사

장애를 중심으로 한 유형과 입신양명을 중심으로 한 유형으로 크게 나눈 다음 세

분화하였다. 혼사장애 중심은 결혼 이전에 혼사장애가 나타나는 유형, 결혼 이후에 

혼사장애가 나타나는 유형으로, 입신양명 중심은 남녀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유

형, 남녀의 대립이 나타나는 유형, 여성의 입신양명만을 강조한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박상란17)은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여 남성영웅과의 관련성을 기준

12) 전용문,「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3) 이은경,「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4) 조은희,「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5) 민  찬,「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6) 임병희,「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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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성이 남성영웅의 일대기 구조 속에 삽화적으로 등장하는 유형, 여성영웅의 

일대기와 남성영웅의 일대기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전개되는 유형, 남녀 주

인공의 일대기가 상호 관계 없이 나란히 전개되나 여성영웅의 일대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남성영웅의 일대기가 없거나 관련되지 않아 여성영웅의 일대기만 

나타나는 유형, 가문중심의 소설에서 여성영웅의 일대기가 드러나는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강화수18)는 여성영웅소설을 1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그 중 ‘신분탄로’ 단

락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을 기준으로 목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성영웅형, 불평등

한 남녀관을 거부하는 여성영웅형, 양성성을 실현하는 여성영웅형으로 크게 나눈 

다음 이를 세분화하였는데 목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성영웅형은 남녀대등형, 여성

우세형, 여성단독형으로, 불평등한 남녀관을 거부하는 여성영웅형은 남녀대립형, 여

도거부형, 부권대립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가 질적·양적으로 활발하게 있어왔

다. 그러나 서사구조상의 분류에서 어느 단계에 주목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 단계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심

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 중 ‘남복개착’ 즉 위장의 단계에 주목하여 위장을 하게 되는 원인과 유지 기

간, 그리고 위장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3. 3. 3.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 방법 방법 방법 및 및 및 및 대상대상대상대상

  위장을 변신모티프와 구분하여 변신모티프가 쓰인 여성영웅소설은 연구의 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여성영웅이 공적 영역에서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우

회적 방편으로 택하는 위장과 탈피, 방울로의 변신, 대리인의 설정 등은 동일한 의

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19) 즉, 위장을 변신모티프의 하위 항목이라 할 수도 

17) 박상란, 앞의 논문.

18) 강화수,「여성영웅소설의 존재 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9) 윤분희는 박씨전에서 박씨의 변신이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인공들이 자신의 능력을 공적 영역에

서 발휘하기 위한 전제로 변복, 또는 남장을 하거나 방울로 변신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 보았다. 또 배우자 이시백이라는 대리인과 피화당이라는 공간 역시 여성영웅들이 사용하는 전략적 

방법과 같다고 보았다. (윤분희,「여성 영웅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2집, 한국문학회, 2002, 

pp.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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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본 논문에서 위장은 신분을 가리기 위한 위장에 한정하도록 한다. 신분을 

가리기 위한 위장과 탈피나, 신이적 요소를 지닌 변신, 대리인의 설정은 그 방법적 

측면에서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씨전, 금방울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에 해당하며 위장의 단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다

음의 여성영웅소설 13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김희경전>, <방한림전>, <설소저전>, <옥주호연>, <육미당기>, <음양옥지환>, <이

대봉전(양주봉전)>20), <이봉빈전>, <이학사전>, <정수정전>, <하진양문록>, <홍계월

전>, <황장군전>

 

  Ⅱ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 서사구조를 먼저 파악하여 여성영웅소설에서만 

보이는 공통적 특이점을 도출해 본다. 그 다음 본 논문에서 다룰 위장의 단계가 뚜

렷하게 나타난 13편의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여 위장의 원인에 따라 

타의적 위장과 자의적 위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작품군의 서사 구조상의 차이점

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타의적 위장과 자의적 위장의 구분 기준은 텍스트에 충

실히 기초하여 원문의 내용에서 도출해내도록 한다. 외부 요인이나 주위사람들의 

영향, 주변 상황에 의한 위장의 경우 타의적 위장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위

장을 하는 경우는 자의적 위장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한다.

  Ⅲ에서는 타의에 의한 위장이 나타나는 작품들을 직접적 영향을 미친 원인들에 

따라 세 유형으로 하위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그 복귀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작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복귀양상을 살펴보는 이유는 모든 위장은 

그 자체가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든 해제되는 것이 필연적인데 

이러한 위장의 해제 즉, 신분 복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분 위장의 원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Ⅳ에서는 자의에 의한 위장이 나타나는 작품들을 두 유형으로 하위분류하고, 각

각의 유형에서 그 복귀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작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다.

20) 양주봉전과 이대봉전은 주인공의 이름만 다를 뿐 그 구조와 내용이 동일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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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연구하도록 한다.

ⅡⅡⅡⅡ. . . .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서사구조서사구조서사구조

    1. 1. 1. 1.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서사구조서사구조서사구조서사구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기본 서사 단락 분석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21) 여

성영웅소설의 경우 여주인공의 일대기 위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

녀 주인공의 일대기가 번갈아 나타나 각각의 서사 단락이 구분되는 경우와 남성주

인공이 서사를 이끌어 나가며 여성 영웅의 일대기는 단락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남성주인공의 활약상을 배제하고 여성 

영웅의 일대기 혹은 여성 영웅의 활약상 위주로 서사단락을 분석하였다. 서사 단락

의 설정과 용어 선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도출해 낸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2) 정혼

(3) 시련

(4) 신분 위장22)

21) 곽기숙은 여성영웅소설의 전개과정을 ①여성주인공의 탄생과 출생배경 ②여성주인공의 뛰어난 자질과 

변신 ③여성주인공의 시련과 구조자의 구원 ④수학의 과정과 과거급제 ⑤적의 침입과 주인공의 출정 ⑥

적의 격퇴와 부모 상봉 ⑦전쟁의 승리 및 포상 ⑧성별의 탄로로 인한 성혼과 갈등 ⑨적의 침입과 재출

정 ⑩주인공의 행복과 후일담 의 10단계로 보았다. (곽기숙,「여성영웅소설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1.) 강화수는 여성영웅소설의 의미 기능 단락을 ①탄생 ②정혼 ③

시련 ④늑혼위협 ⑤남복개착 ⑥구원자의 도움 ⑦수학 ⑧응과․급제 ⑨출정․입공 ⑩신분탄로 ⑪결혼 ⑫남

녀대립 ⑬재출정․입공 ⑭화해 의 14단계로 보았다. (강화수, 앞의 논문, p.65.) 조은희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단락을 ①고귀한 가문의 딸로 태어난다. ②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닌다. ③고난과 시련을 겪

는다. ④남장을 통해 남성으로 변신한다. ⑤수학의 과정을 통해 남성적 능력을 함양한다. ⑥장원급제하

여 조정에 진출한다. ⑦국가적 위기를 당한다. ⑧대원수로 출정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다. ⑨여성임

이 밝혀지면서 남성과 혼인한다. ⑩남편과의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⑪남편의 화해로 수평적 

부부관계를 이룬다. 의 11단계로 보았다. (조은희, 앞의 논문, pp.51~52.)

22)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서사단락에 남복개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남성의 옷으

로 갈아입는다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보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보다 확장된 개념을 필요로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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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원자의 도움 

(6) 수학

(7) 응과․급제

(8) 출정․입공

(9) 신분 복귀23)

(10) 결혼

(11) 남녀대립

(12) 화해 (재결합)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 서사구조를 파악해본 바 출생→시련→위장→활약

→복귀→결혼 의 여섯 단계가 여성영웅소설의 큰 기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과 시련, 활약의 단계가 남성영웅소설과의 공통된 단계라면 위장과 복귀, 

결혼의 단락은 여성영웅소설에서만 보여 지는 특이점인 동시에 여성영웅소설을 여

성영웅소설로 만드는 핵심요소이다. 그렇다면 이 세 단락 중 위장의 단계에 주목하

여 앞에서 선정한 13편의 여성영웅소설의 구조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2. 2. 2. 2. 위장과 위장과 위장과 위장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변형 변형 변형 변형 구조구조구조구조

  위장의 원인을 기준점으로 하여 위장이 타의로 이루어지는가 혹은 자의로 이루

어지는가에 따라 13편의 여성영웅소설을 2개의 작품군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각각

의 서사구조를 설정하였다. 먼저 위장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품의 구조를 살

펴보겠다.

(1) 출생

(2) 정혼

(3) 시련

(4) (4) (4) (4) 타의에 타의에 타의에 타의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신분위장신분위장신분위장신분위장

라고 생각되어 남장이 아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신분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3) 이 단락 역시 신분탄로 혹은 여성임이 밝혀짐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이와 같은 용어는 자의에 의

한 밝힘과 타의에 의한 밝혀짐을 모두 포괄할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분 복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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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원자의 도움 (동성과 정혼)24)

(6) 수학

(7) 장원급제

(8) 출정·입공

(9) 신분 복귀

(10) 결혼

(11) 남녀대립

(12) 화해 (재결합)

  타의에 의해 위장이 나타나는 여성영웅소설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때 이

에 해당하는 여성영웅소설 10편의 서사 단락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홍계월전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위장 후 구원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 여식

과 정혼하는 양상을 보인다.

    (1)(1)(1)(1) (2) (3)(3)(3)(3) (4)(4)(4)(4) (5) (6) (7) (8) (9)(9)(9)(9) (10)(10)(10)(10) (11) (12)

김희경전 ○○○○ ○ ○○○○ ○○○○ ○ ○ ○ ○ ○○○○ ○○○○ × ×

설소저전 ○○○○ × ○○○○ ○○○○ × ○ ○ × ○○○○ ○○○○ × ×

육미당기 ○○○○ ○ ○○○○ ○○○○ ○ ○ ○ ○ ○○○○ ○○○○ × ×

음양옥지환 ○○○○ ○ ○○○○ ○○○○ × ○ ○ ○ ○○○○ ○○○○ × ×

이대봉전 ○○○○ ○ ○○○○ ○○○○ ○ ○ ○ ○ ○○○○ ○○○○ × ×

이봉빈전 ○○○○ ○ ○○○○ ○○○○ ○ ○ ○ ○ ○○○○ ○○○○ × ×

정수정전 ○○○○ ○ ○○○○ ○○○○ × ○ ○ ○ ○○○○ ○○○○ ○ ○

하진양문록 ○○○○ ○ ○○○○ ○○○○ ○ ○ ○ ○ ○○○○ ○○○○ × ×

홍계월전 ○○○○ × ○○○○ ○○○○ △ ○ ○ ○ ○○○○ ○○○○ ○ ○

황장군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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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현된 단락

                                                    △ : 변형되어 실현된 단락

                                                    × : 실현되지 않은 단락

 다음은 위장이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1) 출생

(2) 시련

(3) (3) (3) (3) 자의에 자의에 자의에 자의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신분 신분 신분 신분 위장위장위장위장

(4) 수학

(5) 응과․급제

(6) 출정․입공

(7) 신분 복귀

(8) 결혼

(9) 남녀대립

(10) 화해 (재결합)

  이 유형의 경우 정혼과 구원자의 도움 및 동성과의 정혼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녀의 애정 성취 즉 혼사장애․ 남

녀이합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의 경우 하늘이 

정해준 배필들이 어린 시절에 정혼했다가 혼인을 이루기 전에 발생한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혼인을 성취하는 과정이 들어 있는데 주인공들은 정혼을 방해하

는 인물들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된다.25) 이러한 과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여성

영웅소설이 지닌 전형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웅성을 지

닌 여성영웅이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독립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서사에 있어 남성 주인공의 비중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여성영웅의 영

웅적 면모를 더욱 부각시킨다. 이는 당대의 여성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기존의 성 

역할에 대한 도전과 사회 저변에 깔린 남존여비를 위시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26)

25) 이선경, 앞의 논문, p.18.

26) 임성래는 애정성취형 영웅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이 어린시절에 정혼했다가 고난을 겪고, 마침내는 혼인

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에 여인들에게 정절을 강조한 조선시대의 유교 덕목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 12 -

  자의에 의해 위장이 나타나는 여성영웅소설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때 이에 해당하는 여성영웅소설 3편의 서사 단락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 : 실현된 단락

                                                   △ : 변형되어 실현된 단락

                                                   × : 실현되지 않은 단락

  이처럼 자의․ 타의에 의한 위장의 양상은 그 작품 전체의 서사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명백한 차이점을 보인다. 타의에 의한 위장이 나타난 작품들의 경우 일반적 

여성영웅소설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자의에 의한 위장이 나타난 작품

들은 그 전형성을 갖지 않는 변형된 형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류를 토

대로 Ⅲ장과 Ⅳ장에서 위장의 원인이 자의․ 타의로 나타나는 작품들을 검토해보도

록 하겠다. 단, 위장이 드러나는 과정이 위장을 시작하게 된 원인과 무관하지 않으

므로 그 복귀양상을 자발적 복귀와 강제적 복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

는 개별 작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귀양상을 자발적과 강제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위장의 원인을 자의적 원인과 

타의적 원인으로 나눌 때와는 조금 다르다. 위장의 원인은 텍스트에 기초하여 원문

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으나 복귀의 경우는 텍스트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문의 내용을 기초로 할 경우 <음양옥지환>을 제외한 12편의 작품 모두 외부의 

요인에 의해 복귀하며 그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외부요인에 의해 스스

로 상소를 올려 여성임을 고백하는 경우와 외부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여성임

이러한 영웅소설의 유행 배경에는 당시 그러한 열 사상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민간에 많이 퍼져있어서 

정절을 지킨 여인들의 미덕을 칭송하던 시대적 분위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임성래,『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p.150.)

    (1)(1)(1)(1) (2)(2)(2)(2) (3)(3)(3)(3) (4)(4)(4)(4) (5) (6)(6)(6)(6) (7)(7)(7)(7) (8)(8)(8)(8) (9) (10)

방한림전 ○○○○ ○○○○ ○○○○ ○○○○ ○ ○○○○ ○○○○ △△△△ × ×

옥주호연 ○○○○ ○○○○ ○○○○ ○○○○ × ○○○○ ○○○○ ○○○○ × ×

이학사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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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혀지는 경우 그 복귀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전자가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

다면 후자는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발적 복귀와 강제적 복귀를 분류하

도록 하겠다.

 (자발적 복귀로 분류)

1) 정혼자와의 결연을 자아실현의 욕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2)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3) 위장이 수단적 원인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

4) 의식의 변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적 복귀로 분류)

1) 정혼자와의 결연보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2)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진취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

3) 위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며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경우

4) 위장이 자의식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경우

ⅢⅢⅢⅢ. . . . 타의에 타의에 타의에 타의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위장위장위장위장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주인공은 대게 무남독녀나 장녀로서 부모 부재의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27) 부모 부재, 의지할 남자의 부재 상황에서 여성주인공들은 스

스로를 보호하거나, 부모를 대신해 설원(雪冤)하거나, 가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28)  타의에 의한 위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타의에 의한 위장은 그 직접적인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27)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무남독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어려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부친

이 유배를 가는 유형의 시련을 겪는다.

28) 박혜숙,「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권, 민족문학사학회, 2006,

    pp.163~164.



- 14 -

1)늑혼 또는 신변상의 위협

:<김희경전>,<설소저전>,<육미당기>,<이대봉전>,<이봉빈전>,<황장군전>

2)가문의 복수나 입신양명: <정수정전>,<하진양문록>

3)부모의 의지: <음양옥지환>,<홍계월전>

  타의에 의해 위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복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외

부요인에 의한 강제적 복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

은 타의에 의해 위장이 나타나는 10편의 작품 가운데 자발적 복귀가 일어나는 작

품은 <음양옥지환>,<이대봉전>,<이봉빈전>,<황장군전>의 4편이지만 강제적 복귀

가 일어나는 작품은<김희경전>,<설소저전>,<육미당기>,<정수정전>,<하진양문록>,

<홍계월전>의 6편으로 자발적 복귀보다 강제적 복귀가 일어나는 작품의 수가 오히

려 더 많다. 이는 강제적 원인에 기인해 어쩔 수 없이 위장을 하게 되었으나 위장

을 함으로써 이루게 된 사회적 지위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이를 자신의 의지로 유

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29) 혹은 위장을 통해 여성주인공들이 여성성․ 남성성을 

떠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자각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30) 

즉, 위장이 여성주인공이 자아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

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타의에 의한 위장이었으나 강제적 복귀가 이루어지는 작품들은 직접적인 외부

요인의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부마간택: <김희경전>,<설소저전>,<정수정전>

2) 정혼자에게 탄로: <하진양문록,>,<육미당기>

29) 박혜숙은 남장이 얼마나 어떻게 지속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여성영웅들의 남장을 한시적 남장, 반복적 

남장, 지속적 남장으로 대별하였다. 여주인공이 일회적이고 한시적으로 남장을 하고 공적활동을 벌이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혹은 여성임이 밝혀진 뒤 가정으로 돌아가는 유형을 한시적 남장, 1차 남장

활동을 벌이고 일단 여성으로 복귀한 뒤, 다시 거듭하여 남장활동을 하는 경우를 반복적 남장, 남장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적 남장으로 보았다. (박혜숙, 앞의 논문, pp.167~172.)

30) 김민지는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장이 기존의 사회를 전복시키지 않고 체제 내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의

식적 각성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김민지,「<이대봉전>의 구조와 서사적 의미」,문학

과언어 제26집, 문학과언어학회, 2004,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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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득병하여 어의의 진찰에 의해: <홍계월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의에 의한 위장임에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

게 나타나며 복귀 양상 또한 자발적․ 강제적으로, 강제적 복귀의 경우 그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요인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타의에 의한 위장을 원인

에 따라 1. 신변 위협으로부터의 도피, 2. 사회진입을 위한 조건 충족, 3. 부모의 

의지 로 분류하고 그 복귀 양상에 따라 타의적 위장-자발적 복귀, 타의적 위장-강

제적 복귀로 하위분류 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다.

    1. 1. 1. 1. 신변 신변 신변 신변 위협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의 도피도피도피도피

  신변상의 위협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장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그 원인은 늑혼31) 위협으로 대표된다. 늑혼은 ① 부모가 자식이 이루고자 하는 결

연을 무시하고 타혼을 강요하는 형태. ② 권력을 지닌 자가 이미 혼인한 여성을 빼

앗아 자신의 배우자로 취하려는 형태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2) 늑혼 삽화는 

고전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당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유교적 가

치관 안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늑혼 삽화는 기존의 고전 소설에 나타나

는 늑혼 삽화의 양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주인공들은 늑혼의 위협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위장을 통해 도피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보인다. 즉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늑혼의 위협은 여성의 운명이 절대적으로 남성에 의해 좌

우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주인공으로 하여금 스스로 전통적인 

여인상을 벗어버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33)

31) 늑혼이란 넓은 의미로 강제로 혼인하는 것이나 그 혼인을 뜻하는 말이다. 심재숙은 늑혼삽화가 천자가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자신의 지친(至親)-공주나 혹은 공주의 딸을 혼인시키려 함으로써 벌어지

는 이야기라고 정의하였다. (심재숙,「고전소설에 나타난 늑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

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32) 이윤선,「김진옥전에 나타난 늑혼갈등 양상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3) 최현애,「여성영웅소설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교육적 가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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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 위협에 의해 위장이 나타나는 6편의 작품 <김희경전>34),<설소저전>,<육미

당기>,<이대봉전>,<이봉빈전>,<황장군전>중 자발적 복귀가 이루어지는 작품은 <이

대봉전>,<이봉빈전>,<황장군전>의 3편이며 강제적 복귀가 이루어지는 작품은 <설

소저전>,<육미당기>의 3편이다. 또한 강제적 복귀의 양상은 <김희경전>,<설소저

전>의 경우 천자에 의해 부마로 간택되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으며 <육미당

기>는 부원수인 어린 시절 정혼자에 의해 여성임이 탄로난다.

  신변 위협에 의해 위장이 이루어져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3편의 작품 중 <이대봉

전>을 대표 작품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겠다. <이대봉전>은 남자주인공 이대봉의 이

름으로 제목이 붙어 있으나 그 사건구조를 파악해보면 여성영웅의 독립적 일대기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이대봉전>에서는 남성영웅과 여성영웅이 모두 등장하는데 

이 두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번갈아가며 전개되며 그 비중 또한 비슷하다.35) 그러

나 여기서는 여성주인공의 일대기만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되 대략적인 줄

거리를 제시, 위장과 복귀가 드러나는 부분만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1 1-1 1-1 1-1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위장위장위장위장----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복귀복귀복귀복귀: : : : <<<<이대봉전이대봉전이대봉전이대봉전>,<>,<>,<>,<이봉빈전이봉빈전이봉빈전이봉빈전>,<>,<>,<>,<황장군전황장군전황장군전황장군전> > > > 

  장애황은 장한림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부친끼리의 약속에 의해 이대봉과 정

혼하게 된다. 이대봉 부자가 간신 왕희의 참소로 유배 도중 물에 빠져 행방이 묘연

해지자 애황의 부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다. 애황은 부모를 한

꺼번에 잃고 부모의 뒤를 따라 죽으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왕희의 늑혼 위협

을 피해 남복을 입고 달아난다. 

 각셜 있예 왕셕연이 길일를 당 노복과 교마을 거나리고 장미동의 이르니 밤이 

 학위논문, 2006, p.33.

34) <김희경전>은 늑혼의 위협으로 위장을 하지는 않으나 귀양가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나며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 남복을 입게 된다. 이는 신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

한 것으로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5) 허우석은 <이대봉전>을 복수영웅소설이라 명하였다. 이는 <이대봉전>이 영웅성에 특수한 변화를 가져

오기 보다는 하나의 영웅으로 보여주던 영웅담을 확장하는 한 방편으로 두 명의 영웅을 병립적으로 보

여주며 여성주인공이 남성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독자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허우석,「<이대

봉전>연구:여성의식을 중심으로」,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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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 삼경이라. 할임의 드러가 소졔을 겁탈코자 더니 잇 소졔 등촉을 발키고 예

기 칙편를 보더니 외당의 예 없던 인마소 나거늘 기피 시비 난향을 불너 그 연고

를 탐지니 난향이 급피 드러와 엿자오 왕승상집 노복 등이 교마를 거나리고 와 

외당의 와 주져더니다. 소졔 경질 왈 심야 삼경의 오기난 분명 혼사를 겁칙코자 

하미라. 이미 급박니 장차 엇지리요 며 수건으로 목을 여 자결코자 거날 난

향이 위로 왈 소졔난 잠간 진졍옵소셔. 소졔 만일 계양야 죽을진 부모와 낭군으 

원수를 뉘라셔 갑사오릿가 소비 소졔으 의복을 입고 안져닷가 소졔 환을 감당린니 

급피 남복을 환하시고 장을 너머 환을 피소셔.36)

  이처럼 장애황은 원치 않는 혼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위장을 

하게 된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부모의 죽음과 정혼자 부자의 행방불명이라는 시련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기는 하나 남복을 입고 도망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은 강제적인 

결혼에의 위협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늑혼의 위협으로 위장을 하게 되는 작품들

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즉, 가문이 위기에 처하고 정혼자와 헤어지게 

되는 1차적 시련과 늑혼의 위협이라는 2차적 시련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남복을 입고 달아난 애황은 호씨부인을 만나 수학하고 그 딸과 약혼한다. 

과거에 응시한 애황은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대장군으로 출정하여 승리를 

거둔다.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흉노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나

라를 구한다. 그런 와중에 물에 빠진 정혼자 부자의 수륙제를 지내다 구경하러 온 

이대봉의 어머니와 자신의 시비 난향과 재회한다. 이대봉 또한 북흉노를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친과 재회한다. 천자가 오랑캐를 섬멸하고 돌아온 이대봉은 초왕

에, 장애황은 연왕에 봉하고 두 사람을 부마로 삼고자 한다. 이에 장애황은 천자께 

상소를 올려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게 된다.

 

 신이 본 원한이 집사와 예화 위람하와 우으로 황상을 쇠기고 아로 관을 쇠겨 

쳔은이 망극하와 할임의 쳐하옵더니 밧겨 외젹이 강셩하와 조졍 물망으로 외람이 

상장군 졀월과 원수 니을 밧자와 젼상의 나어가 반젹을 잡고 셩을 진무하와 도

라오옵기난 황상의 너부신 덕이 입건이와 신쳡의 본졍을 일직 주달하와 벼살을 갈

고 고향의 도라가 심규을 직켜 셰상 맛치난 날가지 향화을 밧들고자 하되 우승상 왕

희를 죽여 웬수을 갑고자 함언 이시량 부자 죽은 웬수와 신쳡의 부모 구몰하물 한탄

36) 김동욱 외, 『<이대봉전 上․下>영인고소설 판각본전집』, 제5권, 나손서옥,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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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엿쌉더니 금일노 볼진 명쳔이 도우시사 승상 부자 사라싸오니 신쳡의 평 소원

을 풀가 하오니 복원 황샹은 신쳡의 사졍을 살피사 초왕 봉과 신쳡으로 하여금 평

 소원을 풀고 무궁지낙을 리우계 하시물 쳔만 복축하오니다 하였거날 상이 견필의 

경 찬 왈 만고의 드문도다.  중의 봉황요 여중의 호걸이로다. 여자 몸이 되야 

남복을 환착하고 입신양명하야 주셕이르 짐을 셤기다가 남난을 쇠멸하고 공을 리우

고 도라오 그 공으로 봉작을 기지 안하엿더니 금일 상소을 보니 충효을 겸진하엿

다 하시고.37)

  이처럼 장애황은 임금과 백관을 속인 죄를 고백하면서 남장을 하게 된 사연을 

밝힌다. 여기에서 장애황은 남장을 하게 된 궁극적 원인이 부모와 정혼자를 죽음으

로 몰고 간 원수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상소를 본 천자는 이러한 장애황의 고

백에 죄를 묻지 않고 도리어 충효를 겸진하였다고 칭찬한다.38)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장을 해제하게 된 동기가 천자가 공주와 혼인을 시

키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즉, 부마 간택에 의한 것이라

는 점이다. 애황은 남성으로 위장한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지만 온전한 남

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혼인 문제에 부딪혀 남장을 해제할 수 밖에 없었다.39) 

이로써 장애황의 위장의 원인과 복귀는 모두 혼사장애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대봉전>에서 위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위장을 하는 동기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타의적 원인 곧 수단으로서만 이루어졌다. 물론 위장 후에 남성의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는 하나 이것 또한 정혼자와의 결연을 위한 과정

으로 파악해야 옳을 것이다.40) 이것은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 위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혼자와의 결연을 위해 여

37) 김동욱 외, 앞의 책, p.700.

38) 오희정은 <이대봉전>에서 남장의 동기를 충효라는 명분을 앞세우고는 있으나 그 이면에는 한 인간으

로서의 자아실현 욕구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오희정,「궤계형 소설의 형성 배경과 유형적 특성」,경북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민지는 <이대봉전>에서 여성주인공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은 

충효가 아닌 열과 충이라고 보았다. (김민지, 앞의 논문)

39) 오희정, 앞의 논문, p.68. 

40) 김경숙은 <이대봉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의 능력 발휘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두 사람의 결연 특히 그 결연 과정에서 장애황의 애정성취를 위한 능동적 모습에 있다고 평가하

였다. (김경숙,「<이대봉전>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집, 열상고전연구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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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기고 있다. 즉 위장을 통해 얻었던 지위나 성취

가 자의식의 각성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이대봉전>에서 위장은 의식의 발현이나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의 적극적·진취적 성향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보수적 성향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신변의 위협에 의해 위장이 이루어져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3편의 작품 

중 <육미당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육미당기>는 16회의 장편 한문소설로 남자

주인공 김소선을 비롯하며 6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김소선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중 백운영, 옥성공주, 설서란이 김소선의 부인이고 나

머지는 첩이다.41) 이 중 두드러지게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백운영을 중심으로 대

략적인 줄거리와 함께 위장과 복귀가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1-2 1-2 1-2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위장위장위장위장----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복귀복귀복귀복귀: : : : <<<<김희경전김희경전김희경전김희경전>,<>,<>,<>,<설소저전설소저전설소저전설소저전>,<>,<>,<>,<육미당기육미당기육미당기육미당기>>>>

  백운영은 백문현의 딸로 태어나 10세 때 부친의 권유로 김소선과 정혼한다. 간

신 배연령의 무고로 부친 백문현이 유배를 가게 되고 재물에 눈이 먼 모친이 정혼

자 김소선을 내쫓고 배연령의 아들 득량과 결혼시키려 하자 칼로 목을 찔러 1차 

자결시도를 한다. 정신이 든 모친이 운영을 데리고 강주 고향집으로 가던 중 뒤쫓

아오던 배득량 일행의 추적에 물에 뛰어드는 2차 자결시도를 한다. 물에 떠내려오

던 운영과 시비 추향을 비구니 운서가 구해내 돌본지 여러 달이 지난 후 운영은 

어머니의 안부를 알기 위해 길을 떠나기 전 남복을 입게 된다.

 이윽고 여러 달을 지내더니, 소저가 운서더러 가로되,

 “우리 노비와 주인이 스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지라. 지금에 이르러 병체가 이미 나았

기로 강주로 돌아가 모친의 안부를 탐문하고자 하니, 이 암자에 오래 두류치 못할지

라. 다만 두 사람이 모두 처녀의 몸으로 대낮에 도로 위에서 행역(行役)키 어려우니, 

만약 남복으로 갈아 입으면 가히 길에 지나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 이제 옥지환 

41) 심치열,「<육미당기>연구:<옥루몽>과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7집, 한국고소설학회, 

1999,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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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낱이 있으되 값이 100금이니, 스님이 나를 위하여 저자에서 팔아 수재(秀才)의 옷

과 두건 두 벌을 사오면 다행이겠나이다.”42)

  백운영이 위장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다. 부친의 원수를 갚

을 목적이나 길을 떠나는 데 여성으로서의 안전하게 길을 떠나기 위한 목적도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영이 부모와 이별하고 정혼자와 헤어지며 두 차례의 자

살 시도 등의 시련을 겪게 한 것은 간신 배연령의 아들 득량의 늑혼 위협이다. 따

라서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위장을 하게 된 백운영에게 그 직접적

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늑혼의 위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남복을 입고 강주로 향하던 중 게양연에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한 운영

은 구원자 설현을 만나 백운경으로 개명하고 설현의 무남독녀인 설서린과 정혼한

다.43) 서린과 정혼한 후 부친을 만나러 가는 도중 폭풍을 만나 해운암 도인에게 

구제되어 병서와 선술(仙術)을 익히고 그의 지시고 황성에 와 이미 예부상서 한림

학사가 된 소선과 만나게 된다. 운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까지 난 소선의 지조와 

신의를 확인하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한

림학사에 이어 여릉공에 봉해진다. 소선은 천자의 부마로 간택되어 옥성공주와 혼

인하고 낙랑공의 책봉을 받는다. 이 후, 토번과의 전쟁에 대원수로 출전하여 냉옥

에 갇힌 소선을 구해내고 토번을 물리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다. 이때 소선이 서

기 진상이라는 자로부터 대원수 백운경이 여자라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닫게 된다.

 홀연히 또 스스로 생각하여 가로되, 

 ‘여릉의 성명이 백소저 운영과 항렬(行列)이 서로 같으니, 혹 백소저가 곧 여릉인데 

물에 뛰어들어서도 죽지 아니하고, 남복을 가장하여 이름을 운경이라 가탁함인가? 내

가 매양 여릉을 대하여 백소저의 말을 하면 반드시 정색을 하고 아무 말이 없으니, 이

것이 또 의심스러운지라. 비록 그러하나 이 사람이 나와 더불어 같이 있음이 여러 해

인데, 정의가 심히 좋아면서도 시종 예절로써 막고 조금도 가까이 하는 빛이 없으니, 

어찌 철석같은 사람이 아니리오?’

 생각이 이에 미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음에 이르렀더라.

42) 장효현 옮김, <육미당기>,『한국고전문학전집 17』,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p.134.

43) 설서린은 후에 김소선의 제3부인이 된다. 이러한 전개 즉 여성주인공과 정혼하였던 여성이 후에 남성

주인공의 제 2 혹은 제 3의 부인이 되는 것은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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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맑은 새벽에 원수에게 가 뵙고 군무를 담론하면서 자세히 원수의 기색을 살

피니, 그 아름다운 자태가 여자 됨이 단연 의심이 없거늘, 이로부터 매양 유의하며 살

피더라.44)

  백운영이 위장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회군한 

뒤 천자가 벼슬을 높여주려 하자 상소를 올리는 때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시

점일 뿐 백운영이 여성임이 밝혀지는 것은 정혼자 소선이 이를 알게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백운영은 애정성취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해운암에서의 수학이 계기가 되는데 이전 유폐

된 규방 여성으로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죽음으로 해결하려드는 소극적 모습에서 

수학 이후에 적극적 인물로 변모한다. 그래서 이후 정혼자 소선을 만난 후에도 자

신이 여성임을 숨기게 되며, 소선이 부마로 간택되어 옥성공주와 결연을 이루게 되

자 개인적인 애정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45)

  백운영은 이처럼 독립된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웅으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먼저 운영은 대원수로 출전하여 위기에 처한 정혼자를 구해낸다.46) 또한 

토번을 평정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천자는 운영이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

도 그를 인정하여 은둔한 운영을 불러들여 여성임이 밝혀지기 전에 누렸던 사회적 

지위를 계속 인정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운영은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자주

적 인물로 그려졌음이 짐작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육미당기>에서 위장은 원인은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

나 위장 이후 백운영의 소극적 행동이 적극성을 띄게 된 것이나 백운영의 자의식

이 변모를 일으켜 정혼자와의 결연보다 자신의 성취를 우위에 두게 된 점, 후에 위

장이 탄로난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식의 각성 계

기로 볼 수 있다. 

44) 장효현 옮김, 앞의 책, pp.263~264.

45) 김대경,「서유영의 <육미당기>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38.

46) 박영대는 이를 계기로 구제와 구제됨을 통해 우열을 가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열상의 차이는 그때까

지 남녀주인공의 행위가 대등하게 진행되던 구조에서 여성주인공쪽으로 통일되어 진행되는 단선 구조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즉 운영은 소선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서 지배, 통솔하게 되며 그 결과 소선은 운영

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보조적 인물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영대,「<육미당기> 연구:여성인물

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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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사회진입을 사회진입을 사회진입을 사회진입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조건 조건 조건 조건 충족충족충족충족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인공은 대게 무남독녀이거나 장녀

인 경우가 많다. 이는 가문의 대를 이를 남성 인물이 없는 집안이라는 전제가 성립

된다.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가문의 몰락이라는 시련에 처했을 때 여성주인

공들은 여성으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가문을 위기에 처하게 한 적대자에 대한 복

수를 행하거나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는 역할까지 감당해내야 한다. 여성주인공이 

가문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입신양명의 꿈을 실

현하는 길 뿐이다. 이는 곧 위장과 수학으로 이어진다. 즉 남성의 복장과 남성의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수학의 과정을 통해 여성은 남성과 대

등하게 활약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47)  

  사회진입을 위한 조건 충족에 의해 위장이 나타나는 2편의 작품 <정수정전>,<하

진양문록>에서는 두 편 모두 강제적 복귀가 일어난다. <정수정전>은 천자에 의해 

부마로 간택되며, <하진양문록>은 어린 시절 정혼자에 의해 여성임이 탄로난다. 

  사회진입을 위한 조건 충족으로 위장이 이루어져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2편의 작

품 중 <정수정전>을 여성주인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줄거리와 함께 위

장과 복귀가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2-2 2-2 2-2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위장위장위장위장----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복귀복귀복귀복귀: : : : <<<<정수정전정수정전정수정전정수정전>, >, >, >, <<<<하진양문록하진양문록하진양문록하진양문록>>>>

  정수정은 정흠의 딸로 태어나 부친에 의해 장운의 아들 장연과 정혼한다. 정흠이 

간신 진량의 모함으로 유배되어 죽음을 맞자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양씨도 득병하

여 죽어 수정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된다. 정혼자 장연의 부친인 장운에 

의지하여 살던 어느날 장운의 죽음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남복을 입고 수학한다.

 

 쇼졔 듯고 장탄왈 우리 부친 시의 언약을 굿게 고 피로 신물을 밧아시니 나 

47) 강화수, 앞의 논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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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그 집 사이라 내 팔 긔험여 댱상세  기셰여 겨시니 이난 하이 날을 

무이 너기시미라 엇디 살기 도모리오 고 졍히 슬허더니 문득 일계 각

고 유모 블너 의논 후 항샹 남의 개착고 밤이면 병셔 닑고 낫이면 말달니

기와 창기 익이 용과 지략이 일셰의 무이러라.48)

  정수정은 가문을 위기로 몰아넣은 진량에 대한 복수를 위해 위장을 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와 정혼자 부친의 죽음 등의 1차 시련이 닥치고, 자신을 보호

해 줄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 생존 자체를 위해 위장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남에

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던 정수정이 

자신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에 나가 부모의 원수를 갚고 자아

를 실현하기 위한 방어기제이자 수단으로서 위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49)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수정의 수학 과정이다. 정수정은 스승이나 구원

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수학한다. 그녀는 병서를 읽고 무예를 익히는 남

성적 수학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는 위장과 더불어 사회로 진출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동시에 독립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과정

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50)  

  한편 장연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수정 또한 장원급제 해 진량의 

간교함을 천자께 고해 유배시킨다. 위장한 수정이 정혼녀 수정의 오빠인 줄 아는 

장연이 누이와의 혼사를 의논하니 수정은 누이가 부모 돌아가심을 슬퍼하다가 죽

었다고 속인다.51) 이에 수정이 죽은 줄 알게 된 장연은 원승상의 딸과 혼인하게 

된다. 북방 오랑캐의 침입에 대원수로 출정한 수정은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이부상

석 겸 도총독 청주호로 봉해진다. 천자가 이를 크게 기뻐하며 장연과 수정 두 사람

48) 필사본 <정수정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54장본 p.15.

49) 이은주,「<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연구」,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29~30.

50) 임수현은 정수정이 여성이면서 남성성의 후천적 학습으로 인해 남성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타고난 성정체성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성적 자질이 후천적 학습

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수현,「<정수정전>의 성 담론 고찰」, 한국고

전연구 제8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p.314.)

51) 곽정식은 정수정이 장연에게 약혼자가 죽었다고 하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별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정수정이 편협한 성별 정체성에 구속되

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 개방적 사고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았다. (곽정식,「<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어문학 제72호, 한국어문학회, 2001,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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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마로 삼고자 하니 정수정은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는 표를 올린다. 

 니부샹셔 겸 병마도총독 쳥후 뎡슈졍은 동슈하고 표를 올니니 신의 나히 십

일셰의 아비 졀강젹소의셔 즉오니 혈혈아녀 의탁할 곳이 업서 스로 외람 

을 여 텬디를 소기고 음양을 변여 입신양명오문 원슈 진량을 버혀 아비 원혼을 

위로가 오미러니 쳔만 의외 쳔신으로 초방지친을 유의시 감히 종시 은닉지 

못와 진졍으로 알외니 신의 긔군 죄를 히시고 아비 시의 댱연과 졍혼납빙

엿더니 신이 본젹을 감초와시 당연이 임의 원가의 쳐엿디라 신쳡은 이제로

브터 공규의셔 늙기를 원옵니 복원 셩샹은 살피쇼셔 엿더라.52) 

 

  정수정이 자신의 본성을 고백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이대봉

전>의 장애황과 매우 흡사하다. 두 작품 모두 부마로 간택된 것이 위장이 밝혀지

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정수정은 장애황이 그러했듯 위장의 원인을 부

모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정전>과 <이대봉전>

의 복귀 양상은 그 의식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애황이 정혼자와의 결

연을 우선하였다면 수정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과 가문의 수호를 우선한다.53)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더 중심을 둔다. 수정이 정혼자와의 결연을 중

시했다면 장원급제 후 진량을 유배 보낸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야 했다. 

그러나 수정은 천자에 의해 드러날 때 까지 장연에게 자신의 정체를 끝내 숨긴다. 

여기서 부모에 의해 정해진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정의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 욕구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정은 가문의 적에서 국가의 적으로 확대된 적대자 진량과의 갈등․

대립을 통해서도 영웅성을 드러낸다.54) 영웅소설에서 적대자는 개인적 차원의 적

대자와 사회적 차원의 적대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적대자는 집안이나 

주인공 개인의 일생에 국한된 것으로 이는 가문의 적에 불과하다. 적대자의 범위가 

52) <정수정전>, 앞의 책, p.55.

53) 정수정은 진량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후에 오랑캐를 물리치고 귀환하는 중 적소에서 끌어

다 목을 베어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며 대가 끊긴 친정가문의 후사를 자신의 차남

으로 하여금 잇게 한다.

54) 김용봉은 이러한 적대자와의 대립과 시련으로 인해 정수정이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탈피해서 가문을 넘

어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김용봉,「<정수정

전>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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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는 경우에는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 주인공의 

영웅성 획득에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한편 이러한 적대자가 사회적 차원으로 즉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는 공동체의 적으로 확장되어 주인공인 영웅과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는 영웅적 활약상이 펼쳐져 주인공의 영웅성이 부각

된다. 따라서 국가의 적으로 확대된 적대자 진량과 여성으로서 대결한 수정은 개인

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영웅성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정수정전>에서 위장의 의미는 그 동기가 비록 타의적이기는 하나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독립성을 지닌 존재로서 재탄생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위장 후에 나타나는 남성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능력 발휘나 

애정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적대자의 퇴치와 가문 수호에 더욱 열중하였다는 점에

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3. 3. 3.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의지의지의지의지

  부모의 의지로 위장이 이루어져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음양옥지환>을 여성주인

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양옥지환>은 남성주인공과 여성주

인공의 일대기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다가 정혼 단락을 계기로 연관되는 전개를 보

인다. 또한 작품의 내용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주인공

들의 출생 및 성장, 시련, 수학, 정혼 등이며 후반부는 주인공의 장원급제, 출정 및 

승리, 결연, 후일담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대략적인 줄거리와 함께 여성주인공의 

위장과 복귀가 드러나는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1 3-1 3-1 3-1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위장위장위장위장----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복귀복귀복귀복귀: : : : 음양옥지환음양옥지환음양옥지환음양옥지환

        화수영은 화만수의 딸로 태어나는데 수영을 낳을 때 모친이 그늘 음(陰)자가 쓰

여진 옥지환을 얻어 볕 양(陽)자가 쓰여진 옥지환을 가진 이와 인연을 맺으라는 내

용의 태몽을 꾼다. 수영의 나이 8세에 모친이 득병하여 죽음을 맞고 10세에 화만

수가 후취 유씨를 얻는데 유씨는 성품이 간악하였다. 어느날 화만수가 볕 양(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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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쓰여진 옥지환을 가진 국량을 집으로 데려와 수영과 국량은 서로의 옥지환을 

교환하며 정혼한다. 수영과 국량의 혼사를 이루고자 했던 화만수가 돌연 득병하여 

죽자 계모 유씨는 국량을 해치려 하고 수영을 강제로 자신의 종친과 결혼시키려 

한다. 이에 국량이 화를 피해 집을 나가고 수영은 부친의 유언대로 부친이 생전에 

써놓은 유서를 보고 남복을 입고 태화산 숭녕관을 찾아간다.

 아모리  줄 모르다가 문득 부친의 유셔를 각고 급히 혀보니 엿스되 너의 

계모 류씨 본 착지 못지라 만일 너의 핍박 일이 잇거든 남복을 착고 

화산 슝령관을 가면 연 구 이 잇스리라 엿거 소져 간필에 즉시 시

비 츈를 불너 슈말을 닐고 밧비 남복을 곳쳐 닙고 후원문을 열고 다라나리라55)

 

  화수영은 부친이 남긴 유서를 보고 남장을 하게 된다. 물론 모친과 부친의 잇다

른 죽음과 계모에 의한 늑혼 위협, 정혼자와의 이별 등 수영에게 닥친 시련이 1차

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부친은 죽음을 

맞기 이전에 이미 유씨의 간악함을 알아채고 유서를 통해 수영으로 하여금 남복을 

입고 몸을 피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영의 위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부모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시비 춘매와 함께 남장을 하고 태화산 숭녕관에 찾아간 수영은 그곳에서 

백하선자를 만나 병서와 무예를 배우게 된다.56) 이 후 운남왕의 역모로 나라가 위

기에 처하자 백하선자가 수영과 춘매에게 나아가 입신양명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각자의 천정(天定)과 결연할 것을 당부한다. 수영은 과거에 응시해 문․무가 모두 장

원을 하고 운남왕을 정벌해 항복을 받아낸다. 이에 황제는 수영을 이부시랑 겸 좌

부도어사로 명하고 수영은 국량의 모친, 부친과 차례로 만나게 된다. 그러던 중 북

방 위납국왕이 침범해오자 수영은 부원수가 되어 출정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승리를 거둔다. 이때 국량도 토번왕을 물리치고 돌아와 부모와 재회하고 황제는 수

영과 국량을 각각 연왕과 초왕에 봉한다. 이에 수영과 춘매는 상소를 올려 자신들

이 여성임을 밝힌다.   

55) 김기동 엮음,「활자본 고소설전집」5, 아세아문화사, 1976, pp.621~622.

56)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영과 춘매가 백하선자에게 자신들이 여성임을 밝히는데 백하선자는 이를 이미 

알고 있으며 더욱이 그들이 ‘월궁항아’, ‘쌍성선아’였는데 적강하였으며 각각 ‘문창성’과 ‘태을성’과 천정

의 연분이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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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년 모월일에 문연 각 학겸 병부상셔 연왕 신화 수영은 돈슈 옵고 삼가 

일장표 만셰 황야룡탑하에 올니 옵니 복유신쳡의 나히 겨오십륙에 아비  셰상

을 바리고 션의 명을 밧와산에 려 외람히 문무방에 참례고  셩샹을 뫼

셔 젼진에 구치와 비록 촌공이 잇오 나이 다 폐하의 여텬홍복이 오며 졔장의 

한마지력이 거 이졔  신쳡이 음양변테 온죄 만무셥이오니 복망셩샹은 신쳡

의 긔군지죄 다리시고 고젼후 직렵을 환슈샤 써타인을 징계시며 조강을 엄숙

히 압소셔.57)

  화수영의 위장을 드러내는 계기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황제가 연왕의 지위를 

내리는 것이다. 또한 수영은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면서 국량과 옥지환을 신물로 삼

아 정혼한 사실을 함께 밝힌다. 이는 탄생에서부터 하늘이 정해준 인연 즉 천정(天

定)을 인정하고 그와의 결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의지보다

는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로 수영이 전장에서 보여준 영웅으로

서의 면모와는 상반된다. 수영은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

며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또한 여성임을 밝힌 후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위장 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58) 그러나 운

명을 개척하려는 의지 즉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려는 

태도보다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애정을 성취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정리해보면 <음양옥지환>에서 남성으로 위장한 수영은 위기 모면과 부친의 유언

이라는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위장 후에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기는 하나 정

혼자와의 결연을 자신의 자아실현보다 우선 순위에 두어 여성의 위치로 자발적으

로 돌아간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음양옥지환에서>에서 위장은 수단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극적․보수적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부모의 의지로 위장이 이루어져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홍계월전>을 살펴

보겠는데 <홍계월전>은 작품의 전개가 여성주인공 홍계월의 일생을 중심으로 이루

57) 김기동 엮음, 앞의 책, p.656.

58) 황제는 수영이 여성임을 알면서도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수영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

윤희는 이를 당시 사회 진출이 불가능했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기대가 작품 속에 투영된 것이라

고 보았다. (이윤희,「<음양옥지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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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그녀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 상대적으로 남성주인공의 역할과 지위가 매우 

축소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여성의 능력이 남성의 능력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한다.59) 따

라서 <홍계월전>은 여성의 영웅적 활약과 여성우위를 강조하면서 일단 홍계월의 

영웅으로서의 일생 구도가 일차적으로 완성된 이후에 후반부에 다시 남성주인공과

의 대립이라는 서사전개로 이루어진다.60) 대략적인 줄거리와 위장과 복귀가 드러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2 3-2 3-2 3-2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타의적 위장위장위장위장----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복귀복귀복귀복귀: : : : 홍계월전홍계월전홍계월전홍계월전

  홍계월은 홍시랑의 딸로 선녀의 태몽을 얻고 태어난다. 계월은 어려서부터 아름

답고 영민하여 부모가 곽도사에게 관상을 부탁하는데 5세에 부모와 헤어져 18세에 

재회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에 염려된 부모는 계월에게 글을 가르친다.

 

 시랑이 생각하되 계월이 행여 단수(短壽)할까 염려하여 강호 땅에 곽도사라 하는 산

림(山林)을 청하여 계월의 상을 보이니 곽도사 이윽히 보다가 왈,

 “이 아이의 상을 보오니 오 세에 부모를 이별하고 십팔 세에 부모를 다시 만난 공후

작록(公侯爵祿)을 누릴 것이요, 명망(名望)이 천하에 으뜸이 될 것이니 가장 길하도소

이다.”

하거늘 시랑이 그 말을 듣고 놀라 왈,

 “명백히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 왈,

“그 밖에는 아는 일이 없고 천기를 누설하지 못하기로 대강 설화(說話)하나이다.”

하고 하직하고 가는지라. 시랑이 도사의 말을 듣고 도리어 아니 들음만 같지 못하여 

부인을 대하여 이 말을 이르고 염려 무궁하여 계월을 남복을 입혀 초당에 두고 글을 

59) 정규식은 <홍계월전>에서 만남의 시퀀스와 입신의 시퀀스 그리고 가정안정 시퀀스들이 나타나는데 이 

같은 세 개의 명시적 시퀀스는 궁극적으로 여성우위의 시퀀스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즉, 이의 행위 주체

자는 계월로 상징되는 조선시대 여성들이며 적대자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인

간성을 억압하고 있는 봉건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리고 홍계월전에 나타나는 입신의 시퀀스와 가정안

정의 시퀀스는 남녀평등을 뛰어넘어 여성우위를 주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정규식,「 <홍계

월전>에 나타난 여성우위 의식」, 동남어문논집 제13집, 동남.어문학회, 2001.)

60) 김대은,「여성우위형 여성영웅소설의 근대적 성향 연구:<이학사전>, <정수정전>, <홍계월전>을 중심으

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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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니 일람첩기(一覽輒記)라. 시랑이 차탄 왈,

 “네가 만일 남자 되었던들 우리 문호를 빛낼 것을 애닯도다.”

하더라.61)

  이처럼 홍계월은 부모에 의해 어려서부터 남복을 입고 자라난다. 즉 탄생 다음에 

위장의 단계가 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전개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계월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성 역할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

지기 이전에 남복을 입고 글을 배운다. 이는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존 사회에 정립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여성으로서

의 자각을 하기 이전인 어린 시절부터 남성의 복장을 하므로써 자유롭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계월이 5세때 북방 절도사 장시랑의 반란으로 부친과 이별하고 모친과 함

께 남방으로 피난을 가던 중 모친은 수적 맹길에게 붙잡히고 계월은 강물에 버려

져 부모와 이별하게 된다. 물에 던져진 계월은 무릉포에 사는 여공에게 구조되어 

그의 집에서 성장하게 되며 이름을 평국이라 하고 그의 아들 보국과 형제로 같이 

지낸다. 평국과 보국이 7세가 되어 여공이 곽도사에게 이들을 수학시키는데 평국의 

능력이 보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다. 과거에서 평국은 장원, 보국은 부장원을 하

여 각각 한림학사와 부제후가 된다. 그러던 중 서관과 서달이 침공하자 계월은 대

원수, 보국은 중군장으로 출전하는데 무모하게 싸우다 죽을 위기에 처한 보국을 계

월이 구해내고 적을 격파하여 승리로 이끈다. 이때 계월은 부모와 다시 만나 함께 

회군하며 천자는 계월의 부모에게 각각 위국공, 봉비직첩과 위공공작을 봉한다. 전

쟁이 끝난 후 계월이 득병하여 어의의 진찰을 받게 되고 이에 여성임이 탄로난다. 

 이적에 평국이 병세 점점 나으매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女服)을 개착(改着)하고 규중(閨中)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고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부모 전에 뵈어 

느끼며 양협(兩頰)에 쌍루(雙淚) 종횡(縱橫)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

라.62)

61) 정병헌․ 이유경 엮음, 앞의 책, p.150.

62)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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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월 여쭈오되,

 “소녀 마음은 평생을 홀로 늙어 부모 슬하에 있삽다가 부모 만세 후에 죽어 다시 남

자되어 공맹의 행실을 배우고자 하였삽더니 근본이 탄로하여 천자 하교 여차옵시니 

부모 슬하에 다른 자식이 없어 비회(悲懷)를 품고 선영(先塋) 봉사(奉祠)를 전할 곳이 

없사오니 자식이 되어 부모 령을 어찌 거역하오며 천자의 하교를 어찌 거역하오리이

까. 하교를 좇아 보국을 섬겨 여공의 은혜를 만분지일이나 갚사올까 하오니 부친은 이 

사연으로 천자께 상달 하옵소서.”

하며 낙루하고 남자 못됨을 한탄하더라.63)

  이처럼 홍계월의 여성으로의 신분 복귀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성영웅소설과

는 사뭇 다르다. 홍계월은 부모와 헤어진 뒤로도 계속 위장을 유지하며 남성들만의 

성취였던 과거에 급제하고 대원수가 되었다. 계월은 스스로 여성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남장을 유지하기를 바랬

다. 즉, 위장의 원인은 타의적이였으나 위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적극적으로 그 상

태를 이어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위장의 의미는 단순히 수단으로서의 위장

이 아니라 자의식을 발현시키는 동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계월이 겪고 있는 심적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평

생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죽은 후 다시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와 무남독녀로서 천자나 부모의 명에 따라 결혼하여 

선영봉사를 전해야 한다는 현실적 자아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작품 속에서 현실적 

자아가 승리하고 있는데 이는 여주인공이 이미 높은 벼슬을 하였으므로 입신양명

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자 하는 처음의 명분이 달성되어 더 이상 

혼인하지 않고 홀로 있을 명분이 없는데다가 선영봉사를 해야 한다는 유교적 규범

에 따라 이상적 자아보다 현실적 자아가 더 큰 명분을 가지기 때문이다.64)

  그러나 홍계월은 성 차별 없이 능력을 인정해주는 천자에 의해 여성임이 밝혀지

기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기존의 남성중심적 유교이념을 토대로 하

여 계월을 억압하려고 하는 보국과의 대립을 통해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남성하

63)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p.180~181.

64) 용인출,「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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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남성보조자로의 역할만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거부한다.65)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천자와 시부모가 이러한 계월의 능력과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이

다. 남편 보국의 애첩을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계월에 대해 시부모는 긍정

적이고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일부다처제가 통용된 시기에 계월은 관례를 따

르는 자신의 남편을 단죄하고 이는 시부모의 인정 즉, 사회적 공인을 받는다.66) 이

러한 시부모와 천자의 태도는 남녀의 구분보다는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고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67) 

  종합해보면 <홍계월전>에서 계월의 신분이 탄로 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다시 예속적인 여성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독립적인 존재 즉,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여성이 된 것이다.68) 

그리고 계월이 그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

렸을 때부터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홍계월전>에서 위장은 자아의식을 발현시키는 동인인 동시에 자유로운 사

고와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ⅣⅣⅣⅣ. . . . 자의에 자의에 자의에 자의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위장위장위장위장

  유교적 이념에 의한 남성적 가치관이 중심이 됐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은 기존의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거나 남성의 권위를 보좌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았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권위에 도전하여 남성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여성으

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에 등장한 여성영웅소설 속의 여성영웅들은 이러한 성 역할의 경계를 무

65) 곽기숙, 앞의 책, p.75.

66) 황미영,「<홍계월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40.

67) 이유경은 이를 유교적 명분이나 관습보다는 실리와 능력을 더 중시하기 시작한 당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유경,「여성영웅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6, p.90. 황미영은 여성주인공의 주체적인 자각,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기 이전

에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보았다. (황미영, 앞의 책, 

p.27.)

68) 안순희,「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박씨전>,<옥주호연>,<홍계월전>을 중심으

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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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뜨린다.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작품 속에 등장한 여성주인공들은 위장 후에 이전

의 고전 소설속의 여성들보다는 진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위장의 원인과 

유지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함이거나 정혼자와의 결연 추구의 형태를 보이

는 한계를 갖는다. 즉 완전한 형태의 자아발견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금부터 살펴볼 자의에 의한 위장은 여성주인공이 스스로 위장을 선택하

고 또 유지한다는 점에서 타의에 의한 위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 여성주

인공의 남장은 단순한 ‘남성선망’이 아니라, 남성들이 독점하는 독립성과 자유에 대

한 선망이며, 그런 점에서 남성과 평등해지려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69)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도 차별당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입신양명을 이

루기 위해서는 남장이라는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만 했고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

는 필수불가결한 일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으로 보아야 옳을 것

이고 앞으로 살펴볼 작품들 속의 여주인공들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자의

적으로 위장을 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위장이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품은 <방한림전>,<옥주호연>,<이학사전>의 3

편이나 이를 다시 두 유형으로 하위분류 할 수 있다. 분류의 기준은 위장이 여성으

로서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성적 가치관을 동경하여 이루어진 것인

가로 전자에 속하는 작품이 <옥주호연>,<이학사전>이며 후자에 속하는 작품이 

<방한림전>이다. 복귀는 <옥주호연>,<이학사전>의 경우 강제적으로, <방한림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70)      

  

    1. 1. 1. 1.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의 자아실현의 자아실현의 자아실현의 의지의지의지의지

  여성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위장을 선택․유지하는 작품은 <이학사전>과 

<옥주호연> 두 편이다. <이학사전>과 <옥주호연> 두 편 모두 자신의 의지에 의해 

남복을 입고 수학하며 공적인 영역 즉 남성에게만 허락되었던 입신양명의 길을 선

택한다. 이들은 남장을 함으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적 자격을 갖추게 

69) 박혜숙, 앞의 논문, p.166.

70) <방한림전>의 경우 주인공 방한림 외에 영혜빙이라는 인물이 등장,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상을 보

여주고 있으나 여기서는 ‘위장을 행한’ 인물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남성적 가치관을 동경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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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이들 주인공들은 각각 남성주인공과 천자에 의해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

도 자신들이 이루어 낸 사회적 지위를 쉽사리 포기하려 들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혼

사장애를 겪게 된다. 여기서 두 작품 간의 차이점이 생겨나는데 <옥주호연>의 경

우 남성주인공들과의 결연과 아버지와의 화해를 통해 전통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로 

복귀하는 반면 <이학사전>의 경우 혼인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수동적인 삶을 요구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애첩 등 주변 인물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 결국에는 여성

으로서의 삶과 자아실현을 모두 이루어낸다. 이처럼 두 작품에는 다소간의 차이점

은 있으나 자신이 여성임을 인식하고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 자매가 영웅적 활약을 벌이는 내용을 다룬 <옥주호연>은 남성주인공 삼인의 

일대기와 여성주인공 삼인의 일대기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교차된다. 그러나 여기

서는 여성주인공들의 일대기만을 중심으로 하여 대략적 줄거리와 함께 위장과 복

귀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1-2 1-2 1-2 자의적 자의적 자의적 자의적 원인원인원인원인----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복귀복귀복귀복귀: : : : <<<<이학사전이학사전이학사전이학사전>, >, >, >, <<<<옥주호연옥주호연옥주호연옥주호연>>>>

        

   자주, 벽주, 명주 세 자매는 유원경의 딸로 구슬 세 개를 얻는 태몽을 꾸고 태

어난다. 유원경은 가문을 빛낼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하나 세 자매가 여성의 도를 

닦아 좋은 배필을 얻어 효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세 자매는 이러한 아버지

의 기대와는 달리 무예에 힘써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고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 위

해 가출을 감행한다.

생이 노질(怒叱) 왈,

 “내 팔자 기구하여 한낱 아들이 없고 다만 믿는 바 너희뿐이러니 이제 너희 이렇듯 

패도(敗道)를 행하매 누를 원하리오. 오늘로부터 부녀지의(父女之義)를 끊어 다시 대면

치 아니하리라.”

하고 소매를 떨쳐 외당으로 나가거늘 삼소저 물러와 장탄(長歎) 왈,

 “하늘이 어찌 우리를 여자로 내어 행세의 구차함이 이같으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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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왈,

 “사세 여차하매 나가기로 정하려니와 부모께 하직을 어찌 하리오.”

 명주 왈,

 “남자라도 출입의 방소(方所)를 고하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명백

히 하사이다.” 

하고 삼인이 일봉서(一封書)를 닦아 동산 화정(花亭)에 걸고 남복(男服)을 개착(改着)

한 후 여간(旅間) 노수(路需)를 수습하여 사경에 담을 넘어 달아나니라.71)

    이처럼 세 자매는 부녀의 연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혀 가출이

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다.72) 남장을 하고 가출을 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 진

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현실적이다. 여성의 행동이 극히 제약을 받았던 시대에 

여장을 하고 공적인 영역에 여성이 진출하는 모습은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사회

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욱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73) 이러한 모습은 남성주인공 

삼형제의 행보와 사뭇 다른데 남성주인공 삼형제 역시 세 개의 보옥을 얻는 태몽

을 꾸고 태어나 여성주인공들과 같은 사주를 타고 났음을 암시한다.74) 그러나 이

들이 입신양명을 위한 수학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절차로 묘

사되는 반면 세 자매의 그것은 부모와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효의 개념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

되는 효의 이중적 잣대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75)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은 남성에게만 국한된 효의 개념으로 여성이 이를 

71)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p.115~116.

72) <옥주호연> 외에 자의적으로 위장을 택한 나머지 두 편의 작품 <이학사전>,<방한림전>에서도 여성주

인공에게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73) 최현애, 앞의 논문, p.36.

74) 이는 같은 능력을 지녔으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진출의 기회가 제한되는 사회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후에 주인공들의 결연 때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75) 윤분희는 전통적 유교중심 사회의 이념은 대체로 충, 효, 열로 상징되고 있는데 충과 열은 남녀 양성에

게 명확하게 구분된 영역으로 존재하였다고 보았다. 즉 충은 공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으로, 

남성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열은 사적 영역과 관련이 깊은 삶으로, 대체로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덕목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는 남녀 양성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던 이념이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성

별의 차이에 따라 이중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윤분희,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연구」, 여성문

학연구 제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p.257.)



- 35 -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불효이다. 예절과 품위를 지키고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여성

이 이루어야 할 효인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의 효를 행하는 데 있어 남성

과 여성이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남성과 

여성의 활동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전통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효의 이중적 잣대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공적 영역

으로 나아가는 세 자매의 모습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상의 변모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세 자매의 위장은 무엇인가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 우회적으로 택한 방편으로 스스로 행

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집을 나선 세 자매는 수학을 위해 진원도사를 찾아가는 도중 남성주인공 삼

형제를 만나 서로 사주가 같음을 확인하고 의형제를 맺는다.76) 진원도사에게 수학

한지 3년 후 도사의 명에 따라 세상에 나간다. 외적이 침입하자 병마대원수 조광윤

을 보좌하여 출정, 승리한다. 조광윤이 송태조 무덕황제로 즉위하여 공신들에게 벼

슬을 주는데 세 자매에게 각각 화수장군 완사후, 매향장군 채상후, 옥두장군 거안

후 라는 작위명을 부여한다.77) 그러던 어느 날 세 자매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삼

형제가 이들이 여성임을 알게 되어 황제에게 이를 고하고 곧이어 황제가 연회에서 

계략을 써 세 자매로 하여금 여성임을 실토하게 한다. 

자주 면관돈수(免冠頓首)왈,

 “폐하 이제 천하 부모 되사 충간을 불납하시니 장차 천하를 어찌 다스리려 하시나니

이꼬.”

하며 읍체여우(泣涕如雨)하거늘 상이 거짓 노하사 무사로 하여금 삼 인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시니 무사 전교를 받자와 십여 인이 달려들어 삼 인의 옷을 벗기려 하

76) 한진숙은 이를 세 자매와 삼형제가 서로 대등한 위치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만남이 후에 완전한 

결연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고 보았다. (한진숙,「<옥쥬호연>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p.41.)

77) 화수장군 완사후는 ‘꽃이 부끄럽고 미녀의 첩첩월하에서 깁을 짜는 말’이라는 뜻이며 매향장군 채상후

는 ‘배화 향기롭고 주유의 처 교씨 천하 일색으로 뽕을 따 누에를 쳐 부모를 봉양하는’이라는 뜻이다. 

옥두장군 거안후는 ‘옥이 투기하고 양홍의 처 맹광이 지아비 밥상을 눈 위에 들던 말’이라는 뜻으로 여

성성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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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라. 이에 이르러는 삼 인이 피치 못할 줄 알고 경황하다가 빨리 사모(紗帽)와 조

복을 벗고 부복 청최하니 상이 거짓 놀라사 물으시되,

 “경의 청죄하는 바 실사(實事)를 진주(進奏)하라.”

삼 인이 체읍 주왈,

 “신첩 등이 천지를 속여 음양을 변체하온 죄 있사오매 이제를 당하와 어찌 종시 기

망하리이꼬.”

하고 전후사연을 낱낱이 아뢰니 상이 청파의 놀라시며 또한 웃어 왈,

 “금일 경등의 소희를 들은즉 진실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이 이왕 알음이있기로 봉작

할 때 작명을 다르게 함이요, 오늘 이 거조(擧措)는 경의 본적을 만조문무로 명백히 

안 연후에 대사를 행코자 함이니 경등이 비록 지혜 원대하나 어찌 짐을 속이리오.”78)

  <옥주호연>에서 복귀 과정은 여타 다른 여성영웅소설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세 자매의 위장을 주변 인물들이 알고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거쳐 암시

를 통해 드러냈다는 점이다. 수학의 과정에서 만난 도사도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

께한 황제도 이들이 여성임을 알고 있었다. 도사는 세 자매와 삼형제가 하늘이 맺

은 인연임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며 황제는 벼슬을 내릴 때 여성성이 내포된 작

위명을 내린다.79) 또한 삼형제 역시 세 자매의 위장을 알고서도 직접적으로 밝혀

내지 못한다. 이처럼 이미 위장이 드러났음에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여러 단

계를 거치는 것은 극적 재미를 더 하여 긴장을 유지하고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힘

이 된다고 볼 수 있다.80) 

 또한 남성주인공인 삼형제가 세 자매의 위장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태도도 주

목할 만하다. 이들 형제는 세 자매가 여성임을 알고 나서도 공적 영역에서 함께 활

약한 동료로서 이들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영웅의 신분 복귀 후 다른 여

성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남녀대립이나 갈등의 단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여성

의 문제는 남녀 양성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나는 성 갈등의 해결방법보다 

오히려 남녀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동료애를 발휘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78)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132.

79) 이들의 작위명은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고 인정받은 여성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80) 김현옥은 <옥주호연>이 음양변체의 구성을 확대 반복 함으로써 남녀가 혼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만남

의 의미’를 강조하고 신물태몽에 의한 ‘천정연분’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켰다고 보았다. (김현옥,「<옥

주호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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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81)

 <옥주호연>의 세 자매는 신분 복귀 후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평범한 여

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간다. 세 자매는 여성임이 드러난 후 삼형제와 결연하게 되

고 귀향하여 부모와도 화해한다. 뿐만 아니라 위장을 함으로써 이루었던 것들을 쉽

게 포기하고 가정으로 복귀한다.82) 이러한 후반부는 초반부에 아버지와의 대립이

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여성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의식과

는 동 떨어지는 모습이며 <옥주호연>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과 효에 대한 관행을 거부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자신들이 정한 바를 실

천하여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드러나 있다는 점은 높이 살 만 

하다.

2. 2. 2. 2. 남성적 남성적 남성적 남성적 가치관의 가치관의 가치관의 가치관의 동경동경동경동경

 

  자의적으로 위장을 선택하여 유지하는 세 편의 작품 가운데 <방한림전>은 특히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독특한 내용과 구성을 가진 작품이다. 때문에 어느 

여성영웅소설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작품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인공 방관주가 여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된 

여성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친 독립적 여성으로 평가하는 견해와 가부장

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교적 관습을 답습했던 인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어 왔다.83) 

  앞서 살펴봤던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위장을 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의식의 

변모를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동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

로의 변모일 뿐 이었다. 그러나 <방한림전>의 경우는 위장의 시작과 유지 과정, 그

81) 이영수,「<옥주호연>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3.)

82) 윤분희는 이러한 결말이 여성영웅들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부정하도록 하는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

나 목표를 달성한 후 결혼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삼옥주의 영웅적 행위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았다. (윤분희, 앞의 논문, p.282.)

83) 송호진, 박은영, 서정주, 곽기숙, 박혜숙, 윤분희 등의 연구자는 전자를, 장시광, 김하라, 조은희 등의 

연구자는 후자의 견해를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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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결말 처리 방식에 있어서 주인공 방관주의 의식의 변모가 뚜렷히 드러나고 

이것이 사회적 성취의 차원을 넘어 성 역할과 가치관의 혼동에까지 이른다는 점에

서 매우 흥미롭다. 또한 주인공 방관주와 동성 결연을 통해 평생의 지기로 남은 영

혜빙이라는 인물과 입양을 통해 방관주의 가문의 대를 잇는 낙성이라는 인물을 주

변인물로 설정하여 주인공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남성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두 여성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방한림전>을 위

장과 그 유지과정, 결말 처리 방식을 주인공 방관주의 의식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2-1 2-1 2-1 2-1 자의적 자의적 자의적 자의적 원인원인원인원인----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복귀복귀복귀복귀: : : : 방한림전방한림전방한림전방한림전

        방관주는 방만득의 무남독녀로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여도를 거부하고 남복을 입

고 남자로서 행세한다.

  비록 여아나 산천정기를 모아 난 듯 광채 찬란하여 산실에 이향(異香)이 만실하고 

신체 찬란하여 일월정기를 품수(稟受) 발원(發源)하여 풍용윤택하며 안광(眼光)이 추수

(秋水)같고 갓나아 기이한 징조 많더라. 부모 비록 남자 아님을 자연하나 이렇듯 기이

함을 희출망외(喜出望外)하다.

(중략)

    방공 내외 여아의 뜻에 맞추어 소원대로 남복을 지어 입히고 아직 어린 고로 여공

(女功)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시서(詩書)를 가르치니 방소저 나이 어리나 서공(書工)이 

날로 장진(長進)하여 시서백가어를 무불통지하여 이두(李杜)를 모시(毛詩)하니 용안풍

채 더욱 쇄락하여 추월(秋月)이 무광하고 춘화 부끄러울지라.84)

  방관주의 탄생에 관한 인용문을 보면 외양을 묘사함에 있어 남성영웅의 그것과 

흡사하다. 또한 부모는 방관주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남복을 입고 남성적 

행위를 행하려 할 때 그것을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와준다.85) 이는 <옥주호

84)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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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서 아버지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세계와의 갈등과 대립을 드러낸 것과 정반대

의 전개 방식이다. 방관주는 부모와의 대립과 갈등 과정이 없고 부모가 방관주의 

뜻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사회적 삶이 처음부터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방관주의 남장이 단순한 외면적 옷차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남성시하게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86)  여타의 여성영웅들과 

달리 방관주는 어떤 계기나 동기를 통해 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규정

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한다. 여성적 삶의 거부 방식으로서 위장이 나타나는 것

이다.87) 

  타의에 의한 위장은 물론이고 자의에 의해 위장을 결심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련

과 장애를 겪었던 여타 여성주인공들과 달리 방관주의 위장의 일련의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위장이 사회적 성취나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면에서 스스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식의 발

현이나 자의식의 측면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88)  

 종합해보면 방관주의 위장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되 방관주의 능

력을 믿고 그 뜻을 따라준 주변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관주는 8세가 되던 해 부모와 사별하며 첫 번째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이를 

의연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며 무예를 익히고 학문을 닦아 남성으로서의 삶을 유지

할 것을 결심한다. 이러한 수학의 과정에서 조력자나 스승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도 흥미롭다. 즉 시련의 극복과 수학을 혼자 힘으로 해내어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주인공의 독자적인 입신양명의 의지를 

뚜렷하게 나타낸 것이다.89)

  독자적 수학 과정을 거쳐 과거에 응시한 방관주는 문무 양과에서 장원급제하여 

85) 방관주의 부모는 친척들에게 딸을 아들이라고 말하면서까지 방한림의 의도를 실현시켜주려는 적극성을 

보인다.

86) 송호진,「<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 양상과 여성 의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8. 

87) 박은영은 방관주의 남장이 외면적 결핍의 극복으로서 선천적으로 우연히 주어지는 비자율적, 비자의적

인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고, 기회가 선별되는 인간본성에 대한 역사적 구성에의 거부와 

도전이라고 보았다. (박은영,「<방한림전>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3.)

88) 조은희는 방관주의 남장이 자아실현을 위해 어릴 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된 남장이기 때문에 여성의식

이 강하게 표출된다고 보았다. (조은희, 앞의 논문, p.129.)

89) 곽기숙, 앞의 논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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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학사가 된다. 이후 병부상서의 중매로 영혜빙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어 평생 

지기로서 함께 하자는 동성 결연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방관주가 남성으로서의 삶

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영혜빙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자는 죄인이라. 백사에 임의치 못하여 그 사람의 절제를 받나니 남아 못될진대 인륜

을 그침이 옳으리라.90)

  영혜빙은 방관주와는 대조적인 환경인 부유하고 여유로운 집안에서 성장한 여성

이며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지닌 여성이다. 영혜빙은 당대 여성들에게 강요

되던 수직적 남녀 관계를 거부하였으며 남성에게 종속된 삶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당대에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인륜을 그친다

는 말로 혼인하지 않고 살겠다는 뜻을 피력한다. 즉 남성에 의해 좌우되는 여성으

로서의 삶을 사느니 차라리 독신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혜빙의 생각은 남

장한 방관주를 만나면서 달라진다. 영혜빙은 첫 눈에 방관주가 여성임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맺어 평생의 지기로 삼을 만하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여기서 영혜빙이 가부장제적 결혼관계는 거부했지만, 여

성다움이나 여성적 가치의 긍정적 측면까지 평가절하하거나 폐기처분하지는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91) 

  두 인물간의 결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영혜빙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방관주는 남장한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만 영혜빙은 모든 사실을 알고 여성인 채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태도를 보인다.92) 이러한 차이는 방관주가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삶을 유지․

존속 하기 위해 동성 결연을 택한 것인 반면 영혜빙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삶

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관주가 첫날밤을 보낸 후 자신의 

본성을 고백하며 두 사람은 평생의 지기로서 함께 하기로 약속한다.93)

90)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216.

91) 박혜숙, 앞의 논문, p.181.

92) 송호진은 방관주에게 있어 혼인은 처자를 두지 않으면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출세 

의지를 밀고 나가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보았다. (송호진, 앞의 논문,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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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수평적 관계는 조금씩 변하게 된다. 방관주가 영혜빙을 

대함에 있어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기 때문이

다. 이는 영혜빙이 방관주를 부르는 호칭을 방관주가 문제 삼는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방관주 내외에게 음양의 조화를 따르라 충고하는 유모에게 영혜빙은 그

저 미간을 찌푸리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나 방관주는 격한 언사로 유모를 나무란

다.94) 

 “문백형은 어찌 우연한 일에 유모를 질타하시느뇨, 유모 불과 위주충심이라 또한 아

름답지 않은가?”

 상서 봉안을 흘려 영씨를 숙시왈 

 “부인이 여도를 알 때라 어찌 가장의 자를 부르느뇨? 내 오히려 모주라 알았나니 부

인의 일이 가히 옳으냐?”95)

   과민할 정도로 유모를 질타하는 방관주를 향해 영혜빙은 웃으며 말한다. 이때 

영혜빙이 방관주를 부르는 호칭은 관주의 자인 ‘문백’에 호칭어 ‘형’을 붙인 ‘문백

형’이다. 이것으로 영혜빙이 비록 여자이나 표면상의 부부 관계에서 남편 격인 방

관주와의 관계에 있어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매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96) 사실상 영혜빙은 처음부터 수직적 부부관계를 거부해 

여성인 방관주를 받아들인 것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리 놀

93) 김하라는 방관주의 지기와 영혜빙의 지기를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았다. 즉 방관주가 자신의 성취를 

중시하는 업적지향적 태도에서 영혜빙을 일종의 수단으로 여기며 이성애 체계 내의 부부관계를 피상적

으로 지기라 표현하는 반면, 영혜빙은 방관주의 본질을 꿰뚫어본 후 그가 자신과 어울릴 것이라 여기며 

관계 지향적 태도에서 동성간의 마음을 터놓는 우정을 지기라 여겼다고 하였다. (김하라, 「<방한림전>

에 나타난 지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p.231.)

94) 방관주는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라는 말로 유모에게 불편한 심사를 드러낸다. 사실 유모는 어린 시절

부터 방관주에게 여도를 따를 것을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과 기존의 사회 윤리를 

대변하는 <옥주호연>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유모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5)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238.

96) 박은영은 영혜빙의 호칭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주종적인 부부관계로 함몰하는 가부장제적 관습

을 비판하고,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부부관계로의 지향을 요구하는 일종

의 평화적 전략이며 시위라고 보았다. 또한 호칭상의 평등의 획득을 통해 상대를 평등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하며 영혜빙과 방관주를 동갑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은

영, 앞의 논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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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방관주의 태도인데 이러한 호칭에 대해 방관주는 ‘여도’를 

운운하며 자신의 자를 부르는 영혜빙을 나무란다. 이를 통해 방관주의 가부장적․남

성적 면모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7) 

  이러한 변화는 이후 황제의 부탁으로 글을 써주고 선물을 받은 방관주가 이를 

입양한 아들 낙성과 둘이서만 차지하는데 이때 영혜빙은 웃으며 자신에게 돌아오

는 것은 어찌 없는지 묻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일화는 방관주의 남성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나타냄과 동시에 영혜빙이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

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은 들먹이지 말라. 시인이 나를 환자라 할지언정 궁극히 의심치 않더이다.98)

 

  영혜빙의 투정 아닌 투정에 대해 방관주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짓

는다. 자신을 거세된 남자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환자’는 방관주의 일그러진 성 

정체성이 도달한 지점이며 결국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였던 방관주가 스스로를 결

핍된 남자로 위치 짓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99)

  이처럼 평등한 관계를 지향했던 방관주와 영혜빙의 관계는 방관주의 의식의 변

모와 더불어 어긋나고 만다. 방관주는 남성적 삶의 유지를 위해 영혜빙과의 결연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된다. 결국 방관주는 여성

으로서의 자의식이나 자아실현이 아닌 남성적 삶과 가치관을 실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영혜빙과 혼인한 후 형주 안찰사로 부임하게 된 방관주는 그곳에서 낙성이

라는 아이를 얻는다.  

 문득 급한 벽력이 진동하고 일색(日色)을 불분(不分)하는지라. 동자 놀라 낯을 박고 

엎어지니 신색(神色)이 자약(自若)하여 날빛이 나기를 기다리더니 호천(昊天) 벽력 일

성에 큰 별이 떨어지니 밝은 기운이 조요하여 서기(瑞氣) 어리었더니 수유에 날빛이 

97) 김하라는 방관주가 전쟁을 통해 남성성이 강화되어 성 역할을 구분하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가부장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강조하여 영혜빙을 굴복시키려 한다고 보았다. (김하라, 앞의 논

문, pp.236~238.) 

98)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228.

99) 김하라, 앞의 논문,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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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하거늘 안대 고쳐 보니 별의 광채 없고 옥 같은 아이 놓였는지라. 대경하여 보니 

그 아이 난 지 수삭은 하여 뵈되 미옥이 비범하고 양목(兩目)이 명경(明鏡) 같아서 옥 

같은 용모 일월 정채(精彩) 어렸는지라. 안대 대희 왈,

 “하늘이 나를 주심이라.”

이에 자세히 보니 영기(英氣) 발월(發越) 하고 가슴에 낙성(落星) 두 자 분명하니100)

  이처럼 낙성을 얻는 과정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성 결연으로 후사를 잇지 

못하는 방관주 부부에게 하늘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것이다. 방관주는 낙성을 보는 

순간 하늘이 나에게 주었다고 인식한다. 낙성의 입양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

다.101) 그러나 방관주가 남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낙성

의 입양이 방관주가 남성으로서 이루어야 하는 가문의 존속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을 짐작할 수 있다. 후사를 잇는 것은 동성 간의 결연을 이룬 방관주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가문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아들을 하늘이 보내주었다고 설정하는 것은 

방관주의 이러한 의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보인다. 이것은 입양한 아이의 

성별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것과 낙성이 방관주의 성씨를 이어 받아 장성하여 

혼인하고 방씨 가문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즉 낙성

의 입양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가치 실현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내

지는 대안이라기 보다는 방관주라는 개인이 여성성보다 남성성에 치우쳐 남성으로

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고 하겠다.

  방관주는 낙성을 얻어 키우는 한편 호국의 침입을 격퇴시켜 공을 쌓는 등 가정

과 사회 양쪽 모두에서 성취를 이룬다. 그러던 어느 날 현산도사에게서 자신이 40

세 이전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죽기 직전에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

100)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224.

101) 서정주는 입양을 여성만으로도 가문의 유지와 존속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가부장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보았

다. (서정주,「<방한림전>의 모티프 결합양상과 서사적 의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1.) 조은희는 입양이 혈통을 중시하는 사상을 배제함으로서 자신의 정통적 혈통이 아니더라도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근대적 의식을 보여주며 이것이 ‘여성의 성 잇기’를 통해 수평적 다원적 인간관계

로 나아가는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은희, 앞의 논문, p.135.) 곽기숙은 낙성을 하늘이 내

려주는 행위는 방한림과 영혜빙이 추구하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유대집단에 대한 의

식과 행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조선 후기 당대에 여성으로서의 전통적인 삶을 부정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여성의 움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당대인들의 의식변화를 의미한다

고 해석하였다. (곽기숙, 앞의 논문,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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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백한다. 이에 황제는 방관주의 공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관직을 유지시키며 죽

음 후에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준다.

 승상이 병부에게 붙들어 일어나 사은하고 또한 자기 본사를 사후(死後) 누설한즉 군

상을 속임이 예 아니라. 주의를 정하고 병신 강작(强作)하고 주 왈,

 “신이 오늘 용안을 망종(亡終) 뵈오니 소회를 진달(進達)하리니 승상의 사죄를 용서

하소서.”

상이 가라사대,

“경이 무슨 소회 있느뇨.”

승상이 귀밑에 옥루(玉淚) 방방(滂滂)하여 오열(嗚咽) 진달 왈,

 “신은 본디 여자라. 부모 일찍 죽삽고 어린 소견에 부모 사후 매몰함을 슬퍼 십이 세

에 전하 인재 뽑으심을 듣고 구경코자 나왔다가 폐하의 성은을 입사와 오늘까지 이르

나 본적을 차마 주달치 못하옵고 또 영공의 핍박함을 입사와 부득한 연고 있삽고 영

녀 또한 처음에 신을 알아봄이 있으되 성품이 괴이하와 발언치 않고 한낱 지기되와 

외인(外人)의 시비(是非)를 속인 지 오랜지라. 오늘날 앙화를 입어 황천에 가오니 소회

를 진달하옵나니 낙성은 신의 생자 아니라 천의 정하신 바요, 신이 양육하온 바니 죽

기에 이르러 마침내 폐하를 기망치 못하와 실상을 고하옵고 또한 신이 규중 여자로 

몸을 현현히 가져 계법을 흩었는지라. 감히 비상 주표로써 뵈옵고 기망한 죄를 청하나

이다.”102)

 차회라. 영씨 또한 명이 진하니 어찌 불상치 아니하리오. 천자 상국의 별세함을 들으

시고 애통차탄하시며 사일을 육집을 물리치시고 관곽(棺槨) 즙물(汁物)을 다 국례로 

하시고 초종(初終) 범구를 다 남장으로 하라 하였으니 그 일월 같은 충절과 관옥 같은 

용화를 생각하시매 보배를 잃으며 수족을 벤 듯 하사 침좌(寢座)간에 잊을 새 없어 금

자병풍을 보신즉 용루 어의를 적시니 그 관일지풍(貫一之風)과 무쌍한 상총(上寵)을 

알러라.103)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황제가 방관주의 장례를 남장으로 치러준다는 부분이다. 

여성주인공이 자신의 본성을 고백했을 때 공적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

102)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242.

103) 정병헌․이유경 엮음, 앞의 책,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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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여성영웅소설에서도 보인다. 물론 여성임이 밝혀진 후 남성주인공과 결연을 통

해 영웅성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활약상까지 부정당하

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황제가 방관주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장례를 남장으로 치렀다는 것은 여러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황제가 방관주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104) 평생을 남성으로 살았던 방관주가 마지막까지 남성으로서 생을 마

감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황제가 남성으로서의 방관주만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105) 여성임을 고백한 후 관직을 내놓으려는 관주에게 황제는 성

별은 여자이나 처신을 남자로 하였으므로 벼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황

제가 벼슬을 하는 것은 남성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는 

방관주라는 인물이 사회적으로 남성적 삶을 추구하여 그것을 완성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106) 이는 황제가 방관주를 어떤 성별로 인식하였느냐와 관계없이 방관주 

개인의 삶의 남성으로 시작하여 남성으로 끝남으로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본 결과 <방한림전>에서 방관주는 자의로 위장을 선택하여 유지하였고 이

례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성으로서 삶을 살았다. 방관주가 위장을 택한 원인

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기 위함이었고, 평생에 거쳐 이를 실현한다. 또한 입

신양명과 더불어 동성과의 결연과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가문의 존속을 유지하고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성취를 이룬다. 그러나 방관주의 이러한 성취는 어디까지나 

남성으로서의 삶이지 여성으로서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위장은 남성적 가치

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졌고,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여성의 자의식 발현이나 자아실현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방관주의 지기로 동성 결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 한 영혜빙은 남장을 하지 

104) 강화수는 이것이 황제의 행위라는 것에 주목하여 황제가 관주를 인정하였으므로 여성의 잠재적 능력

과 가부장제의 해체에 대한 여성들의 소망을 사회적, 국가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강화수, 앞의 논문, p.183.)

105) 조은희는 황제가 방관주의 장례를 남장으로 한 것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나 방관주를 끝까

지 남성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은희, 앞의 논문, p.137.)

106) 곽기숙은 방관주가 사회적 신분은 남성이고 본래적 성별은 여성인 복합적 신분의 여성으로 남았다고 

하였다. (곽기숙, 앞의 논문, p.28.) 박은영은 방관주가 생리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한 

남성으로 정착하였다고 보며 방관주가 남성으로서 최상의 삶을 누렸으나 본질적으로는 여성이라고 정의

하였다. (박은영, 앞의 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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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여성의 본 모습으로 평등과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였고 진보적 사고로 주체적

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식과 관련하여 방관주보다 오히

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ⅤⅤⅤⅤ. . . . 위장을 위장을 위장을 위장을 통해 통해 통해 통해 본 본 본 본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영웅소설의 의의의의의의의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은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반

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는 곧 문학의 변화를 수반하며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간의 갈등,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갈등은 곧바로 문학에 반영

된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영웅소설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여성영웅소설이 성행하던 조선 후기는 바로 그러한 혼돈의 시대였다. 임․병 양란

을 겪으면서 견고했던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봉건제도 아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당하던 하층 계급의 의식 발아로 이

어지며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107) 사회 환경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봉건제도의 붕괴로 기존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

작하고 실학과 천주교 등 근대사상이 유입되면서 여성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

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즉 조선 후기 사회는 순종과 인내를 미덕으로 삼는 가부장

제에 고정된 성 역할에 억매여 살아가던 여성들에게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의 전복

을 꿈꿀 수 있게 되는 상황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여성의식이 여성영웅소설에 반영되어 있다. 기존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 영웅적 활약을 펼치며 신분 탄로나 결혼 후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

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108) 물론 이것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여성들의 꿈의 문학적 형상화에 불과하다. 위장을 통해 남성으로 모습을 

위장하고 사회로 진출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이 오히려 여성의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해 능력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더 실현가능하고 현실에 가깝

107) 김수연은 여성영웅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며 조선 후기가 기존의 세계관과 그것에서 이탈

된 세계관이 서로 교차되고 혼효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시기라고 정의하며 변화된 시대 상황이 문학적 

상상력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상상력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김수연, 앞의 논문, p.15.)

108) 강화수는 이러한 여성영웅들의 모습이 17,8세기를 살아가던 당시 여성들이 당대 여성문제의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과정에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강화수, 앞의 논문,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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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또한 남성으로 위장하여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많

은 작품에서 여성주인공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로 다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이 여성의식의 완전한 성장이나 발전의 산물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것은 여성영웅소설이 지닌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

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가 표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은 

여성의식의 발아 즉 각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에 의의가 있다.  

  여성의식의 각성과 더불어 여성영웅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양성 평등

의 가치관 추구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실현해야 할 삶의 

목표가 달랐다. 심지어‘효의 실천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달

랐다. 남성은 입신양명을 통해 효를 실현하나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효를 

실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직되고 엄격히 구분된 성 역할을 영위하며 

살아가던 남성과 여성은 자연히 서로를 적대할 수 밖에 없다.109) 여성영웅소설에

서 남성주인공과 여성주인공이 일으키는 갈등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기존의 성 역

할에 근거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성주인공은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여성주인공에게 남성적 권위를 앞세운다. 이것은 남성주인공이 여성주인공을 남성

으로 인식할 때와 여성임을 알고 난 후의 태도에서 드러나는데 남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성주인공의 능력을 인정하고 복종하나 여성임을 알고 나서는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요한다. 따라서 여성주인공은 능력이 뛰어남에도 그것을 마음

껏 펼치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는 위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

에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고정된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능력

과는 상관없이 여성에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보여준다. 즉 이전의 세계관

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상황을 불공평한 상황으로 인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논의의 발판이 마련된 것에서 여성영웅

소설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일부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들이 여성주인공의 

본래 모습을 알고 난 후에도 그 능력과 성취를 인정하여 의식적 차원에서 양성 평

등을 실현한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여성영웅소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여성들이 여성들 자신의 문제에 

109) 최현애는 정형화된 삶의 형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좁히고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성 역할 고정관념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최현애, 앞의 논문,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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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고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본 논문에서 집중하여 다

룬 위장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여성들에게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한 방편으로 위장이 이루어졌음

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는 자의에 의한 위장은 물론이오, 타의에 의한 위장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위장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으로서 삶의 어려

움을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궁극적으로는 평등의 추구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회를 얻기 위한 위장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

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혹은 부모의 

의지에 의한 위장이라 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삶이 위험하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삶보다 덜 안전하기 때문에 받는 피해를 줄이고자 위장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평등의 추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여성영웅들에게 있어서 남장은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필

수불가결한 요건이다.110)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방법은 남성과 같은 겉

모습을 갖추는 것 즉 위장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영웅소설에서 위장의 단락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영웅소설 속의 위장은 여성들의 기회의 추구, 평

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ⅥⅥⅥⅥ.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서사 단락인 위장과 복귀에 대

해 살펴보았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위장은 그 원인이 다양하

고 위장을 유지하는 과정, 본래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과정 역시 위장의 양상 가운

데 하나라고 판단되어 함께 검토하였다.

  Ⅱ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이 일반 영웅소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서사

단락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 영웅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위장과 복귀, 결혼 

단락이 여성영웅소설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장의 원인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품과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품을 구분하여 서사 단

110) 조은희, 앞의 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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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도출했는데 타의에 의해 위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혼사장애에 기인한 시

련 즉, 어렸을 때의 정혼이나 구원자의 도움 후 동성과 정혼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자의에 의해 위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락이 없어 전형성을 벗

어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영웅에게 영웅적 면모와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위장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자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먼저 분류한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작품과 강제적으로 복귀

하는 작품으로 하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Ⅲ장에서는 타의에 의한 위장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타의에 의해 위장이 

일어나는 원인을 늑혼 또는 신변상의 위협, 가문의 복수나 입신양명, 부모의 의지

로 다시 하위 분류하고 그 복귀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느냐 강제적으로 일어났느냐

에 따라 개별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늑혼 또는 신변상의 위협으

로 위장이 일어나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이대봉전>을 살펴보았는데 그 원인이 강

제적 결혼에의 위협이며 복귀 또한 부마 간택에 의한 것으로 원인과 복귀 모두 혼

사장애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이대봉전>에서의 위장은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벗

어나기 위한 소극적이고 수단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신변의 위협으로 위장이 일어나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육미당기>를 살펴

보았는데 위장의 원인이 강제적 결혼에의 위협으로 타의적이나 위장 이후 여성주

인공의 행동이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후에 위장이 탄로한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나간다. 즉 <육미당기>에서 위장은 의식 각성의 계기로 볼 수 있다.

  사회진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이 일어나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정

수정전>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위장은 생존 자체를 위한 수단이며 방어기제로 

이루어지며 복귀 또한 정혼자와의 결연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다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수정전>에서 위장은 그 동기가 비록 타의적

이나 눈 앞에 닥침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립성을 획득하는 재탄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의지로 위장이 일어나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음양옥지환>은 위급한 상황

에서 몸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이 이루어져 정해진 운명에 따라 애정을 성

취하기 위해 복귀를 택한다. <음양옥지환>에서 위장은 수단적이며 보수적 경향으

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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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의지로 위장이 일어나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홍계월전>은 어려서부터 남

장을 하고 지내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발휘된다. 또한 복귀가 강제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사회적 지위

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인

다. <홍계월전>에서 위장은 자의식의 발현 동인인 동시에 여성주인공이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Ⅳ장에서는 자의에 의한 위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자의에 의해 위장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의 의지와 남성적 가치관의 동경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위장이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복귀는 모두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의 의지로 위장이 일어나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옥주

호연>을 살펴보았다. <옥주호연>에서 위장은 현실 속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 우회

적으로 택하는 방편으로 일어나 여성으로서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여성으로서 자아를 실현코자 했던 전반부

에 비해 후반부는  남성주인공과 결연을 통해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고 해도 효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하 

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음은 남성적 가치관을 동경하여 위장이 일어나 강제적으로 복귀하는 <방한림

전>을 살펴보았다. 여성주인공은 여성적 삶을 거부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위장을 

택한다. 즉 이것은 사회적 성취나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면에서 이루어지

긴 했으나 여성의식의 측면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위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며 장례까지 남장으로 치러 남성으로서의 삶을 완성하였으

므로 <방한림전>에서 위장은 남성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방편이었음

을 알 수 있다.

  개별 작품을 통해 위장의 원인과 유지, 복귀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알아본 후 

Ⅴ장에서는 위장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이 갖는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선 후기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하던 시대상의 반영으로 여성영웅이 등장하

였다는 것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들만의 고민

과 시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성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던 시대에 

양성 평등에 대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여성들이 



- 51 -

여성들 자신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모습이 위장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여성영웅소설과 여성주인공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

면 고전문학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날 것

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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